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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는 지역사회 유휴자원의 사회적 활용과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1세기 이후 IT, 사물
인터넷 등 정보기술 발달은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의 실행가능성과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국내에서는 
공유경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유휴자원에 대한 협력적 소비를 통한 경제방향의 전환이라는 의미 보다 
플랫폼 기반으로 접근경제 방식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활동의 시각이 치우친 부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공유경제의 개념화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통한 공공성의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공유경제를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공유기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후 충청남도는 2019년 경제통상실의 역점시책으로 ‘공유경제 실현 기반조성’을 
제시하였고 2020년 4월 공유경제의 지원업무가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사회적
경제과에서 공유경제 지원활동의 협력과 연계에 관한 정책적 수요 발생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적인 연계방향과 방안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의 정책지원 시각에서 공유경제의 공공성과 사회적가치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유사한 경제활동인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의 정책적 방향과 방안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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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공유가치 기반의 활동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영역과의 
상호보완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방안들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연관성을 구성하고, 사회적가치활동 기반의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하여 충남 특성의 협력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 연구는 현재 맹아기이며 정책 도입단계인 충청남도 공유경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대안

경제활동으로 공유활동의 본질을 도출하고자 한다. 
② 지역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성장 중인 사회적경제 활동과의 이념적, 정책적 관련성을 

도출하여 연계활동의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한다. 
③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연계활동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재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와 코로나

19 상황의 극복을 위해 충남에서 두 영역간 상호보완성 중심의 지역기반 연계 방향과 모델을 
제시한다.

④ 현장에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활동 구축과 확산을 위해 충청남도의 정책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1)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검토

(1) 공유경제의 의의

공유경제의 등장은 현대에 새롭게 제기된 패러다임이 아니며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체계의 발전에 
따라 주변부로 밀려났던 과거의 공유적 경제활동들이 인터넷, IT, 정보기술 등 새로운 형태로 재부상한 
개념으로 제기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은 잉여 및 유휴재화의 발생, 저성장, 실업 및 취업난, 가계소득의 저하 등 경제적 
침체를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경쟁적 소유나 과소비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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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는 역성장으로 
전환되어 초저성장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역성장 및 초성장기에 따른 지역경제는 생산 
및 소비활동의 둔화로 지역에 증가하는 유휴자원들의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유휴공간을 비롯한 자산들의 활용에 대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은 시대적 사명으로 강조되면서 극복의 처방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 공유경제의 개념과 쟁점

공유경제는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 해당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이며 상품과 서비스를 대여자와 이용자의 
두 주체가 플랫폼을 통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나아가  공유경제의 특징은 전통 소유경제와 
비교함으로써 더욱 분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소유보다는 이용, 이윤보다는 가치 극대화, 플랫폼에 
기반 한 시스템, 주체 간 경쟁보다는 신뢰, 중개자(플랫폼의) 역할 강조, 개별적 소비보다는 협력적 
소비, 자원의 일방적 사용보다는 순환적 사용을 강조한다. 또한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는 전통경제는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작동하는 원리라면 공유경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되며 이미 생산된 유휴
자원의 재활용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생태지향적, 자원절약적 원리를 갖는다. 

결국 공유경제가 전통적 경제, 상업경제와 다른 경제 패러다임이라 거론하며 주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점은 가격 매커니즘보다 사회적 관계와 신뢰의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유휴자원의 재
활용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향의 공유경제 접근은 
지방자치단체 정책개념에서 두드러진다. 

공유경제가 세계적으로 폭넓게 확장되고 공유경제 형태의 경제행위들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쟁점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유경제활동의 가치의 쟁점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초 공유경제의 등장배경에는 유휴자원에 대한 효과적 활용과 함께 관계적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강조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창출의 도구적 개념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가치의 상충성이 
존재한다. 특히 중앙정부는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추구의 경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병행하여 강조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환경 등 다른 가치를 
핵심적인 정책가치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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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쟁점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시장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 의해 발생한 소득양극화와 
인간 존엄성 훼손 등 비판에 대한 대안 경제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사회적경제의 
부상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확대로 인해 부각된 실업,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경
제의 활동 원리는 시장에서 거래 및 교환관계와는 다른 이기적 개인 간 관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상호의존성에 기반 한 사회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경제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쟁점도 존재한다. 우선 사회적경제조직 
또한 현재 우리사회의 시장경제 범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조직 및 기업들의 
경영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거대기업에 맞서 관계의 힘으로 
연대와 협력적 방식을 추구하지만 주체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과와 경영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수행하는 영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부의 행정서비스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성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한계가 내재하고 있다. 

2)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성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에 대한 시각은 경제활동의 사회적가치 추구라는 공통점을 
통해 구성된다. 공유경제의 개념과 등장의 배경은 전통적 경제활동에 대한 한계극복을 위한 대안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는데서 의의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가격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공유의 원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며 이를 사회적 동기에 따른 제3의 경제영역을 추구한다고 본다. 특히 구체적으로 
공유경제 개념은 서로 협력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자원공유에 기초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CBPP)’에 
토대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지역사회의 공유재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배타적 소유권과 협력적 
소비를 강조하며 분산된 네트워크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관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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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비즈니스활동에 내재된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와 
지향점을 공유한다. 

특히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한계와 쟁점들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계의 방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연관성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 정책방향은 플랫폼 활동으로 인한 수익창출의 영리활동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공유자산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지원정책을 중앙정부 보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가치지향성을 갖고 있다. 최초로 공유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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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도입한 서울시부터 공유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혁신과 지역사회 수요충족 등의 사회적 
가치에 공유경제 활동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정책범위는 지역의 경제적 문제를 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민주적 경제 조직형태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여 경제행위를 통해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의 지원정책과 다수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결국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유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주민참여 및 자치 등과 연계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다. 결국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유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주민참여 및 자치 등과 연계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다.

4) 사례와 인터뷰 조사

본 연구는 이론적 내용에 대한 실증분석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정책적인 연계협력 사례와 함께 공유경제 활동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와 연계되어 활동하거나 
정책개발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사례 및 인터뷰 
분석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공유경제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구하고 사회적경제와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진정한 상호보완관계 형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구성된 상호보완의 모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의 내용은 공유경제의 한계와 비판의 극복은 본래의 목적에 대한 인식적 변화가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지원의 시각에서 공유경제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새로운 지역사회혁신과 활력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활동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다수가 활용하는 공유서비스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친밀하고 신뢰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가 더욱 효과
적인 형태임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팬데믹 시기에서 이와 같은 
지역중심의 로컬텍트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공유경제 활동의 방향이 매우 유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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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경제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1)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

(1)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강화

공유경제의 근본적인 한계는 태동배경이었던 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의 접근을 통한 대안적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및 신뢰 기반의 운영형태의 가치들을 상실하고 플랫폼 기반의 단순한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변화 및 이에 대한 재생산의 확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의 정책지원방향은 지역자산의 공유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적 측면의 강조를 통해 정책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한 플랫폼 기반의 접근경제 방식에 대한 공유경제의 활동 특성을 강조하면서 
무가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내재한 활동의 목적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적 유인의 
방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가치기반 공유경제의 정책방향은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의 정책방향은 사회적 가치활동 기반으로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지향한다. 둘째, 
지역단위로 사회적 문제해결과 수요충족을 위한 공유경제 방식의 접근을 지향한다. 셋째, 공유플랫폼의 
사회적 운영을 지향한다. 넷째, 공유경제의 핵심자원인 공유자산에 대한 사회적 목적추구의 운용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2)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 확산

공유경제 활동이 사회적 동기에 의한 탈집중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경향성은 단순한 이윤창출의 
플랫폼 형태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시민성을 
요구한다. 특히 사회적 가치창출의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추구모델은 호혜성에 기반하여 지역화를 
도모하는 공유경제활동을 통한 지역의 회복력의 차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충남에서 커뮤니티형 공유경제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지원의 근거마련과 함께 추진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사례 및 인터뷰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2019년 제정된 ‘충남 
공유경제 촉진 지원조례’에 일반적인 공유경제 지원 내용보다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기반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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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 정책지원 계획 
수립, 공유경제의 기업발굴, 공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등의 공유경제 정책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들에도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유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이나 공유아카데미의 지원사업의 정책설계와 
실행 시 지역기반 및 마을공동체 밀착형의 공유경제기업 발굴과 교육활동의 지원, 마을공동체 조직과 
연계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등 마을공동체 기반의 공유활동 구축을 위한 지원의 방향이 필요하다. 

충남의 관련 정책수행영역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정책사업들에 대해 마을
공동체 기반의 방향성을 유인하는 것과 함께 별도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충남 마을형 공유경제 
지원사업’을 통해 이를 지역사회 차원의 선도적인 충남의 핵심적인 공유경제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에서 공유가치 형성과 대안경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른 공유
플랫폼과는 달리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은 지역사회의 특징적인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임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마을기반의 공유활동을 통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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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연계 정책방안

본 연구는 제시한 방향성에 기반하여 공유경제 수행을 위한 사회적경제와 연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5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유경제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동기,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고민과 학습의 기회가 필요하며 
충청남도는 지역사회 기반의 공유경제 활동의 확산을 위해 공유경제기업들에 대한 사회적가치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경제 관련된 도민들의 인식이 비교적 높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제고의 
정책적 확산의 노력과 함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인식적 동질감을 형성하고 상호교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축제 및 이벤트, 토크콘서트 등의 공동개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충남에서 지역사회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인 가치의 방향성에 기반해 활동하는 
공유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지원체계와 기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하는 측면에서 
공유경제로의 진입을 유인하고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활동 수행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려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공유플랫폼을 비롯해 시군별 마을공유플랫폼의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위탁 등의 적극적 참여방법의 유인이 가능하다.

다섯째, 현재 충청남도에서 공유활동의 확산을 위해 공유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의 정책적 지원 방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는 
앞서 사례에서 제시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쏘카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차량공유의 협력행위를 
거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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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_ 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는 지역사회 유휴자원의 사회적 활용과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1세기 이후 IT, 사물
인터넷 등 정보기술 발달은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의 실행가능성과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포디즘적 패러다임에서 기존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공유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용어를 주목하게 한 클라우스 슈밥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공유경제의 등장에 대해  
‘발전으로 생긴 플랫폼으로 인해 On-demand Economy(주문형 경제, 공유경제)가 실현되었으며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은 사람과 자산과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강조한다(Schubab, 2017). 이와 같은 변화는 경제적 
방식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와 정부 역할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필수적인 공공기능과 사회적 소통, 개인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 시대에는 정부가 
업계, 시민사회와 협력해 정의, 경쟁력, 공정성, 포용적 지적재산, 안전 그리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유경제의 등장은 생산과 소비 중심의 경제활동에서 잊혀져 있던 과거의 공유활동에 대한 모습과 
의미들이 회복되어 다시 부각되는 것이며 그 원동력으로는 인터넷과 함께 고도로 발달한 디지털 
기술의 덕분이라 볼 수 있다(Benkler, 2004; Sundarajan, 2016). 이러한 공유경제가 다시금 주목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휴재화의 발생,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제적 침체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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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움직임의 사회적 대처방식의 확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김상민‧임태경, 2019).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의 도래는 신자유주의 흐름으로 인한 정부의 복지
지출 감소와 함께 서구 선진국들의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가계파산으로 새로운 재화의 구매 대신에 
공유, 재활용 등의 방식을 통한 소유보다 활용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을 초래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재화의 공급체계도 변화시켜 유휴자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활동 사고의 전환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Goudin, 2016).

결국 이러한 차원의 문제인식에서 등장한 공유경제의 개념은 최초에 Lessig이 제안한 개념처럼 
단순한 새로운 이윤창출의 경제영역 구축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는 
사회적 가치의 활동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이 구성원들간의 네트워크와 
신뢰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차원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우버와 에어비엔비로 대표되는 현재의 공유경제 활동의 인식은 등장배경이었던 
사회적 관계로 인한 유휴자원의 효과적 배분과 활용이 아니라 주로 가격체계를 기반으로 자원공유를 
통한 이윤창출의 맥락이라는 점에서 공유경제 개념의 왜곡에 대한 논쟁이 있다(Benkler, 2004; 
2015).1) 특히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2010년 이후에는 공유경제의 
논의가 주문형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다양한 공유경제의 개념적 
스펙트럼은 증가하였으나 최초에 제기되었던 사회적 가치추구와 비영리적 차원의 문제의식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이다혜, 2017; 이상호, 2019) .

국내에서는 공유경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유휴자원에 대한 협력적 소비를 통한 경제방향의 
전환이라는 의미 보다 플랫폼 기반으로 접근경제 방식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활동의 시각이 치우친 
부분이 있다. 이처럼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생활방식과 작동원리로 자리매김되어 가는 공유
경제의 논의에서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형태로만 인식되어 공유경제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가치가 상실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공유경제의 개념화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통한 공공성의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유경제를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한 

1) 이에 대해 2015년 Havard Business Review에서는 에어비앤비, 집카, 우버 등과 같은 기업들이 공유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라 주장하며 이들을 지칭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경제(access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을 재화나 가격에 기반을 두고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나 가치에 기반을 두어 교

환하는 것이라는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활용된 용어이다(성영조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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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공유활동을 사람의 재능, 지식 및 물건의 사용가치를 높여 지나친 소비, 인간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활동’으로 정의한다(서울시 공유촉진위원회, 2017). 또한 개념적으로 
공유경제에서 공유도시로 전환되면서 공유활동으로 인한 도시의 사회문제 해결이나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McLaren 
and Agyemen, 2015). 그리고 서울, 경기, 전북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은 지역차원의 유휴자원을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소비하여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사치를 창출하는 사업모델이자 생활양식이라는 점이 공통적
이다(경기연구원, 2016).

충청남도 또한 2019년 9월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를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공유기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를 정책적으로 주목하게 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역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의 둔화로 인한 신성장동력 발굴의 필요
둘째, 공공정책의 한계를 보이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내 산적한 유휴자원과 

공유자원들에 대한 효과적 활용의 고민
셋째, 지역경제의 회복력과 자족성을 높이고 공동체 중심의 지역의 활력 증대와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통한 양극화 해소의 접근  
공유경제 관련 조례의 제정과 위와 같은 정책적 필요성으로 인해 충청남도는 2019년 경제통상실의 

역점시책으로 ‘공유경제 실현 기반조성’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충남형 공유
경제 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20년 4월 공유경제의 지원업무가 충청남도의 사회적
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공유경제 지원활동의 협력과 연계에 관한 정책적 수요 발생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적인 연계방향과 방안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의 정책지원 시각에서 공유경제의 공공성과 사회적가치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유사한 경제활동인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의 정책적 방향과 방안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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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또한 21세기 초부터 국내에서 대안경제로 주목받으며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선도적으로 광역차원에서 10년 정도의 정책지원의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는 인식이 확산되어 사회적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해결과 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의 
지향성을 인정받지만 경제적 성과의 부분에서는 이윤창출의 한계 및 보조금 기반 운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거론되어 이에 대한 극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개념적 관점은 다양하지만 특히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가 강조하는 
사회적문제해결과 가치추구의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 활동과 유사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연계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충남에서 공유경제가 도입단계로 활동기반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영역과의 연계방안을 통한 공유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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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앞서 제시한 연구배경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공유가치 기반의 활동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영역과의 상호보완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방안들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연관성을 구성하고, 사회적가치활동 기반의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하여 충남 특성의 협력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세분화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본 연구는 현재 맹아기이며 정책 도입단계인 충청남도 공유경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대안경제활동으로 공유활동의 본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성장 중인 사회적경제 활동과의 이념적, 정
책적 관련성을 도출하여 연계활동의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한다. 

3.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연계활동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재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와 코로나
19 상황의 극복을 위해 충남에서 두 영역간 상호보완성 중심의 지역기반 연계 방향과 
모델을 제시한다.

4. 현장에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활동 구축과 확산을 위해 충청남도의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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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공공적 시각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며 공공성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회적가치의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와 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향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공유경제의 본질적 의미탐구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복원 ②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쟁점과 한계 극복을 위한 상호보완 관계의 규명 ③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활동 확산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정책방향 제시 ④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협력 방향을 기반으로 정책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향을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1)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공유경제 개념의 구체화

공유경제는 매우 다양한 경제활동의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충남형’의  공유경제활동의 
개념적 포커싱이 필요하다. 우선 선행연구인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개발(2019)’에서 공유경제의 
비전을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착한경제 실현의 장, 충남’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상의 공동체성의 개념 중심의 공유경제 이론을 종합하고 핵심 요인도출을 통해 구체화 한다. 

특히 공동체성 및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부각하여 현재 공유경제 맹아기인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지향성을 명확히 도출한다. 공유경제는 나눔문화와 공동체성의 의식을 기반으로 협력적 소비를 
지향하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강병준, 2012). 따라서 충남형 공유경제의 지향성과 운영모델에 
대해 공동체적 가치와 나눔문화, 협력적 소비의 개념들을 종합한 이론적 틀을 구축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코로나19이후 변화해가는 사회, 경제적 상황의 대응을 위해 유휴자원들의 
협력적 소비와 신뢰에 기반 한 지역(로컬)중심 활동사회라는 공유경제 가치와 함께 새로운 사회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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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에 주목한 연계방안 토대 구축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접점의 모색은 강병준(2012), 라준영(2014), 양소영·문정민
(2018), 이상호(2019) 등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와 가치 지향성에 대한 이론적 공통점과 특성을 도출한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실제 공유경제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의 연계와 참여방안의 이론적 
논거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펙트럼이 넓은 공유경제의 개념적 범주를 포커싱하고 구체화의 논의들이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논의는 Benkler(2004)등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공유경제에 대해 
영리형과 비영리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비영리 형태를 사회적 동기에 따라 작동되는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Commons based peer production: CPBB)’으로 명명된다. 이러한 CBPP는 개인들의 
사회적 동기에 의해 작동되는 탈집중화의 협력적 활동방식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주문형 수탈경제를 비판하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공통된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적 경제행위의 지향점이 분명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비영리적 가치의 지향은 사회적 동기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며 플랫폼의 
성격은 비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의해 공동체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활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충남도정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공유경제의 
공유가치와 사회적가치를 포커싱 하여 사회적경제활동과 접점의 이론적 기반을 탐색하는 과정은 
본 연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세 번째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방향과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구현과 
인식적 부분에 대한 검증을 위해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이론적 개념화와 함께 실제 공유경제에 사회적경제 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의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도출하기 위해 관련된 사례조사와 전문가 중심의 인식조사 등의 연구방법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연계방안들을 제시하는 
본 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선 국내에서 공유경제 활동 수행을 사회적 동기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기업(조직)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이와같은 사례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활동이 도출되며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어떻게 융합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종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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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접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의 본질적 가치에 및 활동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종합하고 사회적경제와 연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충남 공유경제 한계의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참여와
유인과 정책간 연계방안을 도출한다.

앞의 분석을 통해 충남형 공유경제의 주요한 활동 영역과 이에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전략적 유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제도적 범위 안에서 기업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충남의 특성에 기반한 공유경제 
활동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수행을 위한 방법으로는 이론적, 정책적 검토를 위한 문헌분석과 함께 방문사례조사와 
집단 및 개별 인터뷰에 기반한 질적분석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1) 문헌조사 분석

문헌검토는 일반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 문헌의 해석과 분석을 의미하며 독립적 연구성과로 
활용되거나 연구수행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된다. 문헌검토는 경험적 연구에 기반하여 관련된 가설을 
다루는 다수 연과결과들을 종합하여 관심주제의 지식 생태계를 파악하고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기반이 된다. 이러한 문헌검토의 의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 수행을 
위해 문헌검토의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통해 경제활동의 원리와 특성을 
구분하여 이론적 연계성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유경제 활동의 한계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의 연계전략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전략으로 구분하여 연계성을 살펴본다. 둘째, 공유
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사업과 공공지원 활동의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연관성과 상호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상호정책간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연계지점을 발굴한다. 
셋째, 문헌분석을 통해 충남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태와 현황(조직수와 경제규모, 물리
적 기반,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기반 등)을 분석하여 상호연계의 실질적 방안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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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및 인터뷰 조사

질적조사분석은 구성주의 및 해석주의적 접근에 기반하여 경험적인 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회 현상 
탐구에 대한 맥락적, 해석적 지식을 획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질적분석은 기술과 설명의 
단어들의 형태로 자료가 수집되고 주제와 범주로 구분되어 연구에 활용된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에서 사례연구분석의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는 사회적 현상을 전체적으로 
탐구하고 설명적 질문을 통해 연구를 위한 보다 심층적인 자료들을 습득한다. 특히 사례연구는 
사회적 대상의 독특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 자료를 조직화하는 연구방법으로 특정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 유용하다(Goode & Hatt, 1981).

본 연구는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활동을 수행하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지원정책을 함께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의 플랫폼 
방식의 경제활동을 수행하지만 사회적경제의 범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조직들을 방문하여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공유경제 및 사회적경제에서 직접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활동의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를 비롯하여 사회적경제와의 개념적 연관성 및 활동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설명적 기술을 통해 의견을 획득하여 본 연구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본 인터뷰 
조사는 이론적으로 구성된 연계모델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의견종합을 통한 모델의 검증과 
구체화의 과정을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의 종합

본 연구는 문헌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현장기반의 사례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반영을 통해 이론적 
모델구성과 정책행위의 맥락적 요구의 파악을 위한 질적연구의 방법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쟁점분석을 통한 상호보완관계의 구성을 위해 문헌조사분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현장의 검증과 맥락파악을 위해 현장 전문가 및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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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 연구의 문헌조사, 사례조사, 인터뷰조사를 기반으로 한 질적분석의 연구방법을 종합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구분 연구내용 연구방법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관계 

구성

개념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개념화 

-두 영역간 이론적 연계점과 부합성 

문헌조사정책
-국가 및 충남에서 영역간 지원정책 비교와 

연관성

실태
-현재 충남에서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의 

현황과 실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과 자원 

검토

정책검토 -국가 및 충남에서 영역간 지원정책 비교
문헌조사

인터뷰

사례검토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활동사례 검토 인터뷰

지원사례
-공유경제 활동의 사회적경제기업참여 

지원정책의 사례 검토

문헌조사

인터뷰

상호보완 관계의 

실증분석

전문가 

인식수요조사

-영역간 상호보완관계와 연계방안의 전략 

구축
인터뷰

공유경제, 

사회적경제의 

협력관계 방향 

도출

연계의 방향 

구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연계 

방향 도출과 체계 마련 
자문회의

연계전략 

사업 도출
-방향에 따른 구체적 정책사업 발굴

<표 1-1> 연구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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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와 대상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주요한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특히 정책적 범위에서는 공유경제기업이 활동하는 충남의 
지역사회로 구체화 할 수 있다.

(2)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본 연구를 위한 최근의 실태 및 정책현황을 고려한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로 

설정하며 하며 본 시간적 범위 내에서 공유경제 및 사회적경제의 제도, 현황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사례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3) 대상적 범위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경제 기업을 우선적인 연구범위로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활동과 연계된 수요자 및 공유자산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공유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남의사회적경제기업과 정책지원 대상을 대상적 범위로 포함 한다.

2)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충남에서 활동하는 모든 공유경제기업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지만 충남에서 활동
현황의 파악과 공공재원 지원정책의 부합성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적, 사회적가치의 
활동내용을 포함하는 공유경제기업들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공유경제기업의 활동이 공공성의 성격에 부합하거나 사회적 가치활동을 중심으로 충청
남도의 공공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유기업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현재 충청남도 



12 _ 충남 공유경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조례의 내용 및 충청남도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지원정책의 합목적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향후 정책방향의 대상에서는 충청남도의 공공적 사업과 연계되어 활동하거나 
협력적 활동을 수행하는 영리형의 공유경제 형태로 논의를 확장하여 사적인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기업을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정책사업의 대상으로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충남에서 공유경제가 도입 초기 단계이며 현재 활동 주체나 기반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경제 기업의 현황 실태를 비롯한 주체들의 인식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불
가능하다. 또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도입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또한 시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는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의 도입으로 인한 
공공적 가치의 고려와 함께 조례를 비롯한 도정 정책방향에 기반하여 공유가치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개념적 포커싱과 관점을 갖고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의 활성화방안의 탐구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플랫폼 활동으로 인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경제 및 플랫폼경제의 영리형 공유경제의 
활동에 대한 개념적인 비판적 시각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공유가치 및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 형태의 공유경제활동에 주목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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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의 검토

1)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선행연구 검토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관련 선행연구는 매우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송영현 외(2019)는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도입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
경제의 개념과 이론을 검토하였고 충남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주요사례분석 및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충남형 공유경제의 방향은 지역공동체의 경제, 사회, 환경적 이익을 조화롭게 창출하는 
신뢰에 기반한 착한경제의 실현으로 제시하였고 구체적 실현을 위해 공유경제 추진체계 구축, 신뢰
기반 참여형 공유환경 조성, 제도 및 자원관리 기반 마련, 상징성 있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함창모(2018)는 충청북도 공유경제 관련된 이론적 검토와 정책동향, 실태분석을 통해 정책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도입방안에서 충북형 공유경제를 지역내 자산을 대상으로 공동체 기반의 
협력적 경제활동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도심공동화, 농촌인구소멸, 환경오염, 
고용침체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공유경제로 충북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였다. 전환을 위해 
비영리 공유경제 우선도입과 단계적 확산의 방향과 함께 제도적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기초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과 갈등예방, 생활밀착형 문화확산을 제시하였다.

함영모(2019)는 전라북도의 공유자산의 실태조사와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라북도 
공유경제의 동향과 여건을 살펴보고 도내 기관단체 대상 실태조사와 인식조사를 통해 공유경제 
방향과 비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익성, 효율성, 혁신성의 정책가치에 기반하여 정착목표와 
정책대상을 선정하고 공유경제 제도마련, 기반구축, 활동지원의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자역자원활용의 보전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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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조 외(2016)는 경기도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개념 및 범위와 영역을 검토하였고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의 국내 사례와 국외사례의 분석과 함께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유경제 관련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공유경제를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정신 회복의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경기도 공유경제의 진단을 통해 대표적 사업
분야로 교통공유, 공간공유, 물품공유, 정보서비스 공유 분야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추진을 위해 
플랫폼 구축과 추진주체간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2) 공유경제와 사회적가치 활동의 연계연구 검토

공유경제의 시각에서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적 가치와 접목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Benlker(2015)는 과거의 생산방식과 달리 현재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관계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강조하였다. 현재의 기술에 의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인간의 협력과 비시장적 사회적 동기에 기반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경제사상적 
논의를 통해 고찰한다. 대표적으로 리눅스, 위키피디아와 같은 성공사례를 통해 소유 전유 전략에서 
벗어나 분산된 형태의 비시장적 협력적, 공조적 활동의 동료생산 활동을 네트워크 경제의 특징임을 
도출한다. 단순히 네트워크의 중요성의 강조에서 나아가 공감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의 생산구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영리적 공유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론을 구축하였다.  

라준영(2014)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우주(WOOZOO)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경제 방식의 활동으로 
사회적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심층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유경제의 활동 원리는 
사회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주의 사례는 도시청년의 주거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공유주택기반의 사회적기업 운영 모델을 주택소유주와 청년입주자(임차인)의 중간관계 역할의 모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우주의 사례는 단순 대여서비스의 공유경제에서 나아가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공유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의 중요함을 제언하였다.

강병준(2012)은 공유경제 시스템을 사회적기업에 적용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에서 협력적 소비의 개념에 
천착하여 사회적경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 평등한 참여, 협력의 탐구의 가치들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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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공유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활동유형화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호(2019)는 Benlker의 네트워크 경제를 중심으로 한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CBPP) 모델을 
중심으로 비영리경제활동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 극복의 방향을 지세하고자 하였다. 특히 
Benlker(2004)는 공유경제는 사회관계와 공유의 윤리를 기반으로 자원 동원과 배분이라는 정의에 
천착하면서 자본주의 방식의 수탈형 공유경제와 비영리형의 창조형 공유경제를 구분하고 수탈형 
공유경제에 대해 기존 자본주의 논의와 유사성에 주목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한다. 결국 비영리형의 
공유재기반 동료생산(CBPP)의 복지모델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러한 신뢰기반 거래형태를 통한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같은 현재 경제구조 한계극복의 대안을 탐색하였다.

김해중 외(2015)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성공요인 도출의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네트워크 외부성의 요인과 신뢰와 만족도의 관계품질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의 시사점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각된 가치 및 관계적 행위가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이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유경제 활동을 위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와 차별점

우선 선행연구로 살펴본,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연구들은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실행사업의 도출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는 이와 다른 분명한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연계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는 주로 이론적 내용에 기반한 
규범적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반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Benkler(2015)나 이상호(2019)의 
연구처럼 경제 및 복지 관련 이론적 탐구를 통한 개념적 연구와 함께 실제 충남의 정책현장에서의 
활용가능한 전략과 정책의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강병준(2012), 라준영(2014)의 연구처럼 공유경제 초기에 사회적경제와의 개념적 접점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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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간헐적으로 존재하였는데, 규범적이고 탐색적인 방향의 제시에만 그친 한계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특히 라준영(2014)의 연구는 사회적기업 우주라는 서울의 단일사례 연구로 인한 
결과의 보편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김해중 외(2015) 또한 실증적인 분석에 기반하였지만 
이론적 논의로 구성된 규범적 함의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원리와 활동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계방안을 이론적 부분으로 
구성하고 이와함께 현장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처방적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앞서 선행
연구들과 분명한 차별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본래적 가치가 사회적 
활동에 천착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 두 영역간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연계의 방향을 포함해 정책
지원의 처방적 방안 도출은 정책적 의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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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1. 공유경제의 개념과 이론
1) 공유경제의 등장과 특성

(1)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

공유경제의 등장은 현대에 새롭게 제기된 패러다임이 아니며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체계의 발전에 
따라 주변부로 밀려났던 과거의 공유적 경제활동들이 인터넷, IT, 정보기술 등 새로운 형태로 재부상한 
개념으로 제기된다(Benkler, 2004). 이러한 공유경제가 2000년대 이후에 급부상하게 된 것에는 세계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이를 경제적 측면, 사회적(환경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5; 경상남도, 2019; 한국행정연구원, 2019).

① 경제적 측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과 이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인해 글로벌 소비 위축 및 교역량 감소에서 공유경제가 등장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잉여 및 유휴재화의 발생, 저성장, 실업 및 취업난, 가계소득의 저하 등 경제적 침체를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경쟁적 소유나 과소비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면서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국 자신이 자원을 소유하기 보다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대여, 임대와 같은 협력적 소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합리적 소비문화가 
확산되었다. 결국 공유경제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 볼 수 
있다(권애라, 2013; 송운강, 20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현재까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 및 성찰과 함께 소비자들은 생산품 소비·소유보다 공동소유와 협력적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패턴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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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공유경제 활동이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인구 
집중현상에 따라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유경제는 공급차원에서 유휴자산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등장한 면이 큰데 재화를 
한꺼번에 구매해야 하지만 이용률이 낮은 물적자원을 분산 컴퓨팅, 무선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플랫폼 매개로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Benkler, 2016). 그리고 이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신뢰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모든 공급자는 또한 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주체들 간의 신뢰에 기반 한 
사회적 가치가 요구되는 점도 전통경제와 차별화하며 등장한 공유경제 패러다임의 특징이기도 하다.

③ 기술적 측면
공유경제 촉진의 가장 큰 요인은 공유경제의 인프라가 되는 초고속 무선인터넷,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 IT 기술들의 진보를 거론할 수 있으며 Benkler(2016)가 언급한 바처럼 과거의 공유활동이 누릴 
수 없던 거래비용 절감이 이러한 기술진보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낮은 거래비용으로 공유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공유행위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위치기반, 서비스 및 통신망 기술 발전과 함께 개방형 네트워크 확대는 공유경제를 촉발하고 확산
시키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디지털 공동체 형성은 공유경제의 규모화 형성을 촉진한다. 
정보통신 발달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눈)를 발전시켰고 사람들은 네트워크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거래구조가 등장하게 되었다(권애라, 2013).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인 간 물품 거래나 대여, 타인에 대한 신뢰와 평판 조회 등에 있어 편리화 시켜 다양한 
공유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김전산 외, 2014). 결국 오프라인에 비해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이 
높고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 속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공유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갖게 된 것이다(조용수, 2015).

이처럼 세계적인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이에 부합하는 활동의 형태로 공유경제 방식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현실에서 실행의 동력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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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로 인한 공유경제의 부상과 주목

이와 함께 2019년 말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과 주목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환경의 변화는 전 사회적으로 비대면과 
언택트의 생활양식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팬대믹 상황은 일각에서 우버, 에어
비앤비 등 공유경제 몰락을 예견하고 있다2).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은 개인의 삶에서 글로벌 경제까지 
고립(isolation)의 현상을 확산시키며 고립경제의 확산 속에서 공유경제의 어려움이 예견된다.3) 
하지만 오히려 경직된 공간 및 생산, 소비활동에서 보다 작은 규모로 유연한 구조의 공유활동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어 이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유
경제는 단순히 물리적 접촉에 의한 자원공유를 의미하는 좁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정보기술기업의 성장세를 반영하듯 디지털기술이나 플랫폼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오프라인의 생활에서는 고립될 수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관점에서는 
소비자들이 더욱 연결성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언택트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유경제 자체적인 활동의 증가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4)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의 상황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는 역성장으로 
전환되어 초저성장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5) 이와 같은 역성장 및 초성장기에 따른 지역경제는 
생산 및 소비활동의 둔화로 지역에 증가하는 유휴자원들의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유휴공간을 비롯한 자산들의 활용에 대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은 시대적 사명으로 강조되면서 극복의 처방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초 서울에서 열린 'CAC(Cities Against Covid-19) Global Summit'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공유사회의 새로운 방향성에 주목해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현재 세계적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생산보다는 유휴자원들의 협력적 소비방식으로 경제방식의 
전환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사업 도입촉진을 위한 
2)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6/599794/
3) 차량공유기업인 우버테크놀러지스는 최근 3,000명의 추가 감원계획 등 한달 사이에 전체 이력 25%를 감원하였고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 또한 전 직원의 25%인 1,900명을 감원하고 모든 마케팅비용을 감액하였다.
4) 명순영 외, 2020, 공유경제 지고 고립경제 오나, 매경 Economy, 2060호.
5) IMF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상장률은 -3.0%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이 -5.9%, 유로존 -7.5%의 역성장이 큰 가운데 

한국은 -1.2%로 예측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9_0000998415&cID=10401&pID=10400 참조)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9_0000998415&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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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제시하며 한걸음 모델 적용은 향후 공유경제 및 비대면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와 집단적 활동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 
맺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의 강화에 
많은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현재의 언택트 서비스 부상은 근본적으로 대면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적인 한계를 수반한다.6) 대면접촉의 관계성 자체를 IT 등 기술적 측면으로 대체
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팬데믹 시대에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가속되던 세계화보다 지역화, 로컬중심의 서비스와 
행위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사고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창복(서울시 협치 
자문관)은 코로나 19에 의해 발현된 언택트의 상황에서 이후에는 ‘신뢰 기반의 로컬텍트
(Local-Tact)’로 전환을 강조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재구조화하고 원거리 
이동과 밀접공간을 피하고 근거리 이동과 신뢰기반의 근거리 거리두기를 강조함을 의미한다. 아직 
코로나19의 생활변화가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뢰 기반의 지역사회’가 생활방역이자 생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형태와 영역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플랫폼 
기반의 억세스 경제형태 보다는 국소적 의미에서 일정 지역 내 구성원들 간 공동체의 유휴자산에 
기반 한 협력적 소비 형태의 공유경제의 영역에 대한 향후 정책적 접근이 요구받고 있다.

(3) 공유경제의 원리

공유경제는 이수민 외(2015)에 의하면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 해당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대여자와 이용자의 두 주체가 플랫폼을 통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처럼 공유경제의 작동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대여자는 자신의 유휴자원을 등록하고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유휴자원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이를 활용하며 대여자는 이를 통해 대여

6) 관련기사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48165&CMPT_CD=P0010&ut
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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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얻게 된다. 공유플랫폼 또한 대여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이윤을 얻는다는 점에서 이용자, 대여자, 공유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 할 수 있는 
것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자료: 크라우드산업연구소(2013)
<그림 2-1>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이와 함께 공유경제 운영에 대한 원리를 종합하면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는 플랫폼 커뮤니티의 관리 수준이 각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창출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인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산업시대에는 ‘공급측면의 규모의 경제’에 
기반하여 성장하였고 대기업들은 생산비용 우위를 통해 성장과 이익을 창출했다. 반면 21세기 인터넷 
기반의 거대기업들은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장하였으며 이는 앱 개발, 소셜 네트워크 
효율성 등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결국 수요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에는 가장 거대한 기업에게 네트워크 효과 우위를 
제공하여 후발 경쟁업체들이 이를 추격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한다(최유성, 2017).

둘째, 위에서 강조한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는 양면 네트워크 효과(two-side network effect)의 
원리를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양면 네트워크 효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개발자와 이용자 등의 
두 주체들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서로를 끌어들이며 네트워크의 규모와 고도화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원리에 따르면 
네트워크 효과는 공급자와 수요자 양면적 특성을 모두 포괄하므로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확장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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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유사한 비율로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최유성 외, 2017; 한국행정연구원, 
2019).

셋째, 이러한 공유경제의 네트워크 효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 공유 
커뮤니티 관리의 부실을 통한 부정적 효과가 확산되면 참여자들은 네트워크에서 이탈하고 기업활동은 
무너지게 된다. 결국 네트워크가 성장하더라도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수준의 
매칭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이현경, 
2017). 이처럼 공유경제 네트워크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불량고객만 시장에 남고 우량고객은 시장을 
떠나는 선택이 일어나는 현상을 플랫폼 시장의 그레샴의 법칙(The Gresham’s Law)으로 부른다
(최유성 외 2014; 한국행정연구원, 2019). 이러한 부정적 효과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공유플랫폼에서 
공급자 및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관리방안의 마련과 함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규범형성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 공동체적 신뢰확보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유경제 활동 자체가 
사회적 관계에 의한 신뢰와 커뮤니티적 원리를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최유성 외 2014; 이현경, 2017).

(4) 공유경제의 특성

공유경제의 특징은 일반 전통적 경제와 구별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거론할 수 있는데 
Botsman(2010)은 핵심적 요소로 4가지를 거론하였다. 첫째로 공유경제는 적정한 규모(critical 
mass)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용자들이 충분히 거래행위가 가능하며 만족할만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형성되어있어야 한다. 둘째로 여분의 자산과 재능을 활용하여야 하며 땅, 물건, 서비스, 
공간 등 공유할 수 있는 소유물과 재능이 포함된다. 셋째, 공유자원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이는 
공유경제를 활용하는 것이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시키고 공동체가 발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 간의 신뢰 형성이 필수적이며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시장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거래 주체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상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김형균 외, 2013; 이장우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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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유경제의 필수요소
구분 주요내용

적정한 규모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

여분의 자산 여분의 물건, 공간, 서비스 등 개인 소유의 유휴자산

공유재의 믿음 여럿이 공유하면 사용의 가치가 커진다는 공유재의 믿음

당사자의 신뢰 대여자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사회적 신뢰와 커뮤니티

자료: Botzmans(2010), 김형균 외(2013), 황영모 외(2015)

공유경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에 따라 특징이 일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공유경제의 특징은 다음의 <표 2-2>처럼 전통의 소유경제와 비교함으로써 더욱 분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소유보다는 이용, 이윤보다는 가치 극대화, 플랫폼에 기반 한 시스템, 주체 간 경쟁보다는 
신뢰, 중개자(플랫폼의) 역할 강조, 개별적 소비보다는 협력적 소비, 자원의 일방적 사용보다는 순환적 
사용을 강조한다. 또한 공유경제는 ICT기반의 플랫폼이 시장거래의 기반이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소셜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사람들의 소비문화를 변화시켜 공유경제의 특성화의 
기반이 된 것이다(성영조, 2016).

구분 특징 비고(소유경제)

형태 이용 소유

목표 가치 극대화 이윤 극대화

목적 재화·용역의 이용권 이전 재화·용역의 소유권 이전

거래체계 플랫폼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

주체 간 연계 주체간 신뢰 주체간 경쟁

중개자 연계 높음 연계 낮음

소비방식 플랫폼(중개자≠공급자) 전문기업(중개자=공급자)

자원사용 협력적 소비 개별적 소비

자원 순환적 사용 일방적 사용

자료: 김형균 외(2013), 황영모(2015), 충북연구원(2018) 참고 재정리

<표 2-2> 공유경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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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는 전통경제는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작동하는 원리라면 공유경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전통경제의 수요‧공급‧거래는 그 기반에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고 
대량생산된 물건을 싸게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 고갈을 초래한다. 반면에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유휴자원의 재활용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생태지향적, 자원절약적 원리를 
갖는다. 하지만 공유경제 또한 수익성 추구의 활동을 포괄하며 무엇보다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이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다국적 플랫폼을 가진 공유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는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자료: 김점산 외(2014) 참고.
<그림 2-2> 전통적경제와 공유경제의 비교

2) 공유경제의 개념과 정의

(1) 공유경제 개념의 접근

공유경제의 개념은 커먼즈(commons)부터 접근경제(access economy)까지 폭넓게 정의될 수 있다. 
커먼즈는 국가나 시장의 대안으로서 공동체적 성격을 기반으로 가치, 성취함, 협력, 공동체에 의한 
자원의 공동소유에 중점을 두는 경제이다. 자원의 공동이용보다는 공동소유와 생산을 강조하고, 
대중보다는 특정 공동체를 중시한다, 이에 반해 접근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을 강조하며, 
비즈니스에 특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폭넓은 형태를 가진 공유경제를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만 개념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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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개인, 기업, 지역,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공유경제의 개념을 
재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동체와 사회·환경적 가치, 공동 소유와 생산을 중시하는 커먼즈(commons), 협력적 소비와 
이용을 중시하는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 접근성과 확산을 중시하는 수요기반 경제
(on-demand economy), 기술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중시하는 플랫폼 경제(platform ec
onomy), 접근 경제(access economy)의 특성들을 지역의 목표와 가치, 수단에 맞춰 개념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송영현 외, 2019).

<그림 2-3> 공유경제의 범위
자료: 경기연구원(2016)

(2) 공유경제의 이론적 개념화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Lessig(2008)은 공유경제를 상업경제
(commercial economy)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는데 상업경제는 가격이 자원배분의 중요 
기제이자 인센티브인 반면 공유경제는 非가격 기반의 ‘사회적 관계’가 가격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후 Botzman(2013)은 공유경제를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개인의 소비, 생산, 교육, 금융 
등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협동경제(Collaborative Economy)로 보고 있으며 Scholt
z(2016)는 생산과 함께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이 생산과정과 혜택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반의 
협력주의’에 기반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탄생 배경과 이론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보기술에 
의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경제활동으로 폭넓게 정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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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용어는 미국 연방공정위원회, OECD, 유럽위원회를 포함
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 용어는 공유경제의 경제적 목적과는 관계없이 
효율성, 지속성,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한 유휴자원을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활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Vaughan & Hawksworth, 2014). 또한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공유경제를 협동적 
소비모형을 향한 전통적인 시장행태의 재창조로서 기술 발전에 의해 가능해진 임대, 임차, 교환, 
거래, 제공 등을 통해 자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원리에 기초를 두며 유휴자산의 개발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발굴한다고 정의한다(WEF, 2014). 

특히 유럽에서의 공유경제 개념은 단일화 되지는 않았지만 협동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의 
의미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공유경제를 개인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개방된 시장을 형성하는 협동적 플랫폼에 의해 활동하는 비즈니스 모형으로 정의한다(Europe
an Commission, 2018). 유사한 개념으로 Botzman & Rogers(2010)은 협동적 소비(Collaborat
ive Consumption)를 지칭하고 있는데 협동에 의해 조직화된 공유, 물물교환, 대여, 거래, 기증, 
교환의 조직화된 시스템을 의미하고 개인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면서 소유의 편익을 누릴 수 있게 
하며 환경오염의 영향도 감소하는 가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공유경제가 탄생한 이론적 정의들을 종합하자면 소유와 가격에 의한 자원배분을 중시하는 
상업경제와 대비되어 신뢰에 기반 한 사회적 관계에 의한 경제활동을 가장 기초적 개념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플랫폼 기반의 네트워크 활동의 형태로 구성되며 활동의 실현을 위해 인터넷 등 
정보기술이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적 층위를 구성할 수 있다. 결국 공유경제가 전통적 경제, 
상업경제와 다른 경제 패러다임이라 거론하며 주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점은 가격 매커니즘
보다 사회적 관계와 신뢰의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유휴자원의 재활용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본질적 가치보다 외형적 특성에 따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즈의 
형태 까지도 현재 공유경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개념적 범주가 매우 확장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유사개념은 다음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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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공유경제 유사 개념

자료: Botsman and Rogers(2010), Pais and Provasi(2015), 박건철 외(2016), WEF(2017), 김시정(2018) 재인용

개념 내용

접근경제 

(Access 

Economy)

·상품과 서비스를 소유하기 보다는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 (access)’에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

협력적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불가능했을 시장 행동, 즉 임대, 대출, 교환, 

선물기증, 공유 등을 새롭게 정의하는 소비자 행동 시스템 

·일회성의 1차적 구매자/판매자 관계가 아니라 소유권 및 그룹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의 

공유, 교환, 거래 또는 대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모델을 모두 포괄

협동경제 

(Collaborative 

Economy)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소유’ 하는 

사람을 바로 이어주며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P2P 플랫폼을 기반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및 마켓 플레이스의 경제적 

시스템’ 을 포괄, 전통 기관을 건너뛰고 필요한 이와 갖고 있는 이를 

바로 연결하여 미사용 자산의 가치를 개선
온디맨드경제 

(On-Demand 

Economy)

·즉각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며 사람이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할시 바로 배달, 전달하는 시스템

피어경제 

(Peer 

Economy)

·개인 간에 자산 교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구매 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자산이나 서비스의 매매를 위한 공식 시장이 없는 분산형 경제 모델 로서 

온라인 P2P에 의존

긱경제 

(Gig Economy)

·임시 계약직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와 잠재 직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구성

렌탈경제 

(Rental 

Economy)

·자산을 소유하기보다는 수수료를 내고 빌리는 시스템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단체 간 혹은 개인 간의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자산이나 서비스의 

공유를 무료 혹은 수수료를 받고 촉진시키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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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경제의 정책적 개념화

국내에서도 서울, 경기, 전북, 충남 등 국내 주요 지자체들은 공유경제 등장의 배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공유경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들의 공유경제 개념에서 공통분모를 추출해 
보면, 지역차원의 공유경제를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 해볼 수 있다. 

국내 주요지자체들은 공유경제를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휴자원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소비하여 활용도를 높이며,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이자 생활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유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과 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도 편익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모델
이자 생활 형태인 것이다.

국내·외, 중앙·지방,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특히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 및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이유이다. 

우선, 경제성장이 정체된 중앙, 지방정부, 기업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한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수단의 도입 등이 공유경제 활용의 우선적인 이유일 것이다. 또한 산재한 
사회문제들을 기존의 수단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기존 수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즉, 경제, 교통, 문화, 산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존 수단들의 한계가 나타났고, 상기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휴자원과 협력적 소비방식을 강조하는 
공유경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순환경제와 공동체성의 제고 역시 공유경제로 인해 기대
되는 효과이다. 공유경제를 통해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을 지속가능한 순환과정으로 이해하고 
경제적 효율성 뿐 아니라 생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공유
경제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자취를 감쳐가고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는 공동체성 증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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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공유와 순환의 지역경제
자료: 정건화(2019)

(4) 공유경제의 개념적 범주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등장배경과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공유경제 개념의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경제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한계에서부터 발생한 유휴자원(상품, 기술, 재능, 
시간 등)의 효율적 재활용과 분배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에 기반 한 다양한 상호작용(P2P, P2B, B2B, G2B, G2G 등)이 
발생하는 플랫폼 중심의 운영체계를 의미한다. 셋째로는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의 실행과 운영을 위해 ICT기술을 활용함을 특징으로 한다.

공유경제의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공유경제의 가치가 내재된 본질적 개념화보다 공유경제의 운영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기존 비즈니스 중심의 영리형의 경제 형태로서 온디멘드 경제, 피어경제, 
긱경제, 렌탈경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온 디맨드 경제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즉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네트워크 형태와 유사성이 있으며 피어경제는 개인 간 자산교환에 
대한 촉진 시스템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형태만을 의미한다. 긱경제는 임시직 고용을 위한 
노동 시장 플랫폼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렌탈경제의 경우는 기존 경제의 이용형태만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들의 공유경제 활동은 공유가치의 
본질적 추구보다 활동 형태의 유사성을 갖는 기존 전통경제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는 Benlker(200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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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따라 유사 공유경제의 범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유사 공유경제의 형태는 공유경제의 특정 재화의 이용이나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 등 

운영형태의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넓은 범위에서 공유경제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플랫폼 등 경제운영의 형태보다는 공유경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공유 및 사회적 가치, 
이론적 개념구성에 근거하여 범주를 제한하고자 한다. 특히 상업경제의 대안과 보완을 위한 사회적 
관계의 강조와 함께 협동경제, 협력적 소비활동 및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플랫폼 기반의 협
력주의와 같은 이론적 개념과 함께 충청남도를 비롯한 정책적 개념을 종합하여 구성한다(Lessig, 
2008; Botzman, 2013; Scholtz, 2016). 결국 본 연구에서 공유경제는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유
휴자원의 재활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정보기술이 활용된 플랫폼 중심의 협력적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이윤창출의 영리적 수단보다 사회·환경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고와 활동방식이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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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의 유형화
1) 공유경제의 발전 동향

(1) 공유경제의 구성 요소

공유경제는 거시적 관점에서 세 가지 요인을 통해 구성된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첫째, 소유보다 접근성: 소비자의 태도와 행태는 소비지상주의와 상품 구매 우선주의로부터 접근성과 

서비스되는 제품의 구매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개인간 거래(peer to peer): 정보기술 및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은 신뢰관계와 개인 평판에 의해 

조정되는 개인 간 상호작용 및 거래에 기반 하여 활동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유휴자원의 배분: 많은 개인들은 활용하지 못한 유휴자원(자산, 노동력 등)에 의존하여 

경제활동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적 소비의 형태를 추구한다.
이와 같은 요소들의 특징으로 구성되는 공유경제는 어느 한가지만을 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세 가지의 핵심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균형 있게 갖추어진 모형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5> 공유경제의 세가지 핵심 요소
자료: http://wiki.p2pfoundation.net/images/DXS-iEvWAAICK2z.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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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의 예상 발전의 형태

현재 공유경제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지만 공유경제의 개념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공유경제의 발전의 경로를 Codagnone etc.(2016)등은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우선 Codagnone etc.(2016)는 공유경제의 주요한 차원의 기준으로 ‘경제활동의 지역적 가치’와 
각 ‘개인과 조직에 부여된 권한’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내재성에 대한 재편
(re-embedding)과 해체(dis-embedding)라는 극단과 권한의 부여(empowerment)와 박탈
(dis-empowerment)의 극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 따라 공유경제의 예상되는 
발전의 시나리오를 다음 <그림 2-6>과 같이 제시한다.

자료: Codagnone, C. etc.(2016); 한국행정연구원(2018) 재인용.
<그림 2-6> 공유경제의 예상 발전 경로

이와 같은 차원의 구분에 따르면 현재 공유경제의 예상되는 경로는 공동체중심의 거대한 변화, 
정부 중심의 규제기반의 지속가능성, 시장중심의 성장지향적 세계화, 야만적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①야만적 단계는 공동체 해체적이며 주체들의 권한이 없는 상태로서 노동자들은 권한이 없는 
반복적인 작업들만 수행하고 긱경제가 가속화되며 실업과 불평등이 증가하는 상태이다. 둘째, 
②성장지향적 세계화 단계는 경제활동의 지역적 가치가 상실되므로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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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은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단계는 시장중심 가치의 극대화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증가하고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이 경제발전의 논리에 밀려나게 된다. 셋째, ③규제기반의 지속
가능성은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 규제와 전통적 개입을 통해 사회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끌고자 
하여 지역적 가치의 부합성을 강조하지만 이에 따른 주체들의 권한은 약화된다. 마지막으로 ④거대한
(바람직한) 변화는 가장 낙관적인 발전경로로 공유경제 운동의 이상적인 관점과 일치하며 공동체 
주도적으로 개인과 주체들은 협동과 지속가능한 소비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부화 하게 된다. 궁극적
으로는 블록체인처럼 국가의 규제적 간섭을 불필요하게 되므로 지역사회 플랫폼에 의한 공공재와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게 된다.

낙관적인 입장에서, 공유경제는 공동체적 상호작용과 새로운 가치내에서 경제활동을 재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관적 입장에서 공유경제는 경제를 공동체로부투 분리 내지 
고립화를 가속화하고 해체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이러한 공유경제 형태의 발전단계는 일반적으로 ①야만적 단계‣②성장지향적 세계화‣
③규제기반의 지속가능성‣④공동체중심의 거대한 변화 로 발전의 형태를 보이게 되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②또는 ③의 형태로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다(Codagnone etc., 2016; 한국행정
연구원, 2018).

하지만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적 맥락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규제기반의 지속가능성 형태로 
공유경제가 형성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공유경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공공적으로 육성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이 재편(re-embedding)된 형태로 
공유경제를 수용하는 맥락에서는 시장경제의 대안적 경제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정부의 주도
성에서 공동체, 시민사회 및 제3섹터로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의 발전적 형태를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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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의 유형화

(1) 공유경제의 방식에 따른 유형화

공유경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재화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구분하는 것이며 P2P, B2P, G2P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선 P2P방식은 개인 간 공유거래의 방식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이용자들을 연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IT기반의 플랫폼이 필수적인 형태이다. 이때 플랫폼은 제화를 소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각 주체들로부터 독립적적이며 연결에 의한 중개 수수료로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현재 활동하는 공유경제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B2P방식은 특정 주체(개인, 사업자)의 재화를 이용자와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경제활동으로 
기존의 렌탈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의미한다. 결국 이용자들은 개인보다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요구
하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며 현재 제조기반의 전통적 기업들이 B2P방식의 공유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G2P방식은 공급자가 일반 개인 및 기업이 아니라 공공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
(정부)기관에 의해 재화가 공급되는 방식 또한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많은 국가들에서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소유한 자산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유 활동을 수행한다. 

(2) 공유의 기능에 따른 유형화

공유경제 활동은 ‘공유’의 기능과 목적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며 좀 더 포괄적인 유형화를 수행할 수 
있다. Codagnone & Martens(2016)는 공유경제에서 왜 공유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기능과 
목적에 따른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재화의 재활용(중고시장과 잉여제품 시장): 상업적 시장교환 행위와 함께 소규모이며 커뮤니티 
기반의 물물교환, 무료교환을 위한 비상업적 플랫폼의 행위가 포함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_ 35

②유휴자산 활용의 증진(생산 요인 시장): 대부분 공유경제의 플랫폼들이 이 유형에 해당되며 
다양한 종류(상품, 지식, 재능, 노동력, 자본 등)의 유휴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운영되며 
협동적 생산 활동을 위한 공간공유도 포함된다.

③서비스와 노동 교환(노동시장): 본 유형에서 비상업적 형태로서 시간은행 활동과 일반 노동
시장들이 포함된다.

④생산적 자산의 공유: 다른 유형과 달리 재화의 소비보다는 생산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산
이나 공간의 공유를 의미하며 컴퓨터 과학기술 등 지식의 공유 및 공유된 공구나 도구를 제공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공동작업장 등과 함께 전통 교육기관 기능을 대체하는 교육 플랫폼도 포함된다.

(3) 산업분야에 따른 유형화

공유경제의 유형화에는 플랫폼이 운영되는 산업의 분야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지만 분류의 목적에 
따라 통합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모호하다. Pwc(2015)는 공유경제의 플랫폼 산업분야를 다음과 
같은 7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시기 및 지역마다 공유경제 시장에 존재하는 분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①모빌리티 산업: 차량공유, 실시간 탑승공유, 주차장 임대, 주문형 차량 및 자전거 임대, 커뮤니티 
기반 교통과 네비게이션 앱 등

②소매품 및 소비재: (가사, 스포츠 등에 사용되는)일상용품, 식품, 옷장, 쇼핑 커뮤니티, 커뮤니티 
가든 등

③관광 및 호텔산업: (비)수익용 주택공유, 주택 교환, 커뮤니티 관광 서비스, 코워킹 오피스 
④멀티미디어 및 통신: 온라인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 무선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
⑤재정금융분야: 커뮤니티 금융(크라우드 펀딩), C2C대출 등
⑥에너지 분야: 커뮤니티 태양열 프로젝트, 가상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⑦인적자원분야: 온라인 지식강의, 집안일 및 출장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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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동체계 및 거래방식에 따른 유형화

이외에도 공유경제는 작동체계, 거래방식과 자원, 주체 등에 따라서 유형화가 가능하다. 작동체계 
측면의 유형은 크게 상품 서비스 시스템, 재분배 시장, 협력적 생활방식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①상품서비스 시스템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얻게 되는 가치와 실리적 
이익을 강조하는 사용중심의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②재분배 시장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 없는 사람(또는 장소)에서 필요한 사람(장소)으로 재배치되는 이용을 말한다. ③협력적 생활
방식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소비하는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동체계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 2-4>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4> 공유경제 작동체계 세 가지 유형

자료: Bostman(2011), 김형균 외(2013), 경기개발연구원(2014), 조용준(2018).

제공 

서비스
거래방식 공유자원

상품 

서비스 

시스템

·상품의 소비보다 상품의 이용을 통한 가치 및 실리적 이익에 

집중하는 사용 중심의 방식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한 다양한 상품을 다른 주체와 공유

하거나 대여하는 방식

자동차, 바이크, 

장난감, 도서

재분배 

시장

·물물교환, 현금이나 포인트로 물품 구매

·이용되지 않는 재화나 중고품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되는 

형태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 환경문제 최소화 등의 

사회적 가치가 내포

각종 의류, 무료 

혹은 상품권 

교환, 경매시장

협력적 

생활 

방식

·공동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물건, 공간 등의 유형자산과 

기술, 시간, 경험 등의 무형자산을 공유하는 유형

·유사한 생활방식은 협력적 소비를 촉진하는 상호 작용이 

되어 새로운 사회 연결망을 형성

공간, 

구인·구직, 

여행경험, 지식, 

택시, 카풀, 

크라우드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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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공유경제의 다양한 유형
자료: 전북연구원(2015), 수원시정연구원(2018), 경기연구원(2017), 부산연구원(2013).

거래방식으로서의 공유경제를 유형화하면 개인간 거래형, 사용권 교환형, 소유권 교환형, 소유권 
제공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주체 측면에서는 제공과 활용주체를 기준으로 공공제공·
공공활용형, 공공제공·민간활용형, 민간제공·공공활용형, 민간제공·민간활용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 중앙 또는 지방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추진할 경우, 다양한 
공유경제 유형 중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공유경제 유형을 취사선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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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경제의 쟁점

공유경제는 등장하게 된 초기 형태의 개념이나 형태에서 세계적으로 폭넓게 확장되고 공유경제 
형태의 경제행위들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쟁점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경제활동의 
범주에서 공유경제의 규모와 활동 영역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중심으로 추진되던 공유경제에 
대해 정부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차원에서 고민과 활동이 시작되었다. 함창모
(2018)에 따르면 공유기업에 대한 과세, 플랫폼 기업지원 여부 등의 현실적 정책처방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공유경제의 개념화와 가치에 대한 정책이념과 방향의 문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쟁점들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1) 공유경제의 개념적 쟁점

공유경제에 대한 가장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쟁점으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개념적인 
부분이다. 물론 최초의 공유경제 개념은 Lessig이나 Botzman이 제시한 바 있으나,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이며 공유경제를 바라보고 실행하는 관점에 따라서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고 그 스펙트럼 또한 
매우 넓다. 앞서 공유경제의 개념에서도 다루었지만 커먼즈 기반의 공동체적 활동에서부터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유경제의 개념정의는 지역적 맥락과 특성 및 경제활동의 시기나 구성원들의 특징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을 정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지역과 사회,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에 따라 공유경제의 포커스를 명확히 하고 개념의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커먼즈(Commons), 수요기반 경제(on Demand Economy), 접근경제(Access Economy), 
플랫폼 경제(Plantform Economy)의 특성들을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수단에 맞추어 
개념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황영모 외, 2015; 송영현‧최명식, 2020).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공유경제를 경제 및 산업적 측면에 중점을 둔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공유경제를 바라보고 있다.7) 새로운 서비스산업 분야로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송영현‧최명식, 2020).
7) 2019년 1월 범부처적으로 개최된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공유경제를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과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로 정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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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지방정부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유경제를 다소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부합
하는 정책방향과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공공적 
가치를 내재한 새로운 혁신활동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사회적 가치를 내재하고 
협력적 소비에 기반한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방향이 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또한 2019년에 
제정된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서 공유경제를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
성화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에 발간된 ‘충남 공유경제 모델개발’ 연구용역 또한 
충남형 공유경제에 대해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신뢰에 의한 착한경제를 지향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정책방향과의 부합하는 개념화를 통한 쟁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2) 공유경제의 가치적 쟁점

공유경제활동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개념적 쟁점과 연계되어 있는 영역이면서 공유경제 활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논쟁적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최초 공유경제의 등장배경에는 유휴자원에 대한 
효과적 활용과 함께 관계적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강조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창출의 도구적 개념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가치의 상충성이 존재한다. 성영조 외(2016)는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경제
와의 차이점은 시민 중심이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현재 공유경제는 거대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 이처럼 민간시장의 분야에서 
공유경제는 공유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자 및 플랫폼 운영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경제활동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에서는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추구의 경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병행하여 강조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환경 등 다른 가치를 핵심적인 
정책가치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유경제를 2012년부터 추진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유
경제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였는데 서울시의 공유기업의 선발에서 사회적, 환경적 편익 제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사업으로 고령자 및 청년세대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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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공유의 개념을 통해 경제적 영역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적 의미로 공유도시와 같은 개념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의 가치성
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의 개발 패러다임이 작동하지 않는 도시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변화에 기존의 제도화된 공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특히 
공유도시는 도시의 공간과 사회적 활동이 자본 중심에서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전환, 그리고 공간상품
에서 공간플랫폼으로 변화를 의미함을 강조한다(이영범, 2016).

결국 이러한 공유경제의 가치적 쟁점은 공유경제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공공이 공제, 공동체, 사회
혁신 등의 어떠한 가치와 원리를 강조하고 포커싱을 하는 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공유
경제의 활동 방식과 내용은 매우 차이가 클 것이며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도출된다.

(3) 공유경제의 정책접근 방향

공유경제의 가치적 문제와 연계되어 정책대상으로서 공유경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논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전북연구원, 2019). 

자료: 전북연구원(2019)

공리주의적 접근은 경제적 가치와 효용창출의 측면에 공유경제활동을 주목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공유경제를 인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적 접근은 플랫폼 중심의 접근경제 등의 영역확산을 통한 이윤창출 극대화를 도모하며 
이를 위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지향하기도 한다.

반대로 가치지향적 접근은 공유경제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강조하며 이윤창출 및 수익모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향을 의미하며 신뢰와 관계적 접근에 의한 경제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고 유휴자원의 효과적 재활용을 통한 경제 및 사회문제의 해결과 같은 가치적 문제를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절충현실적 접근은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최대화 하면서 사회적 문제 및 부
작용을 최소화하는 접근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점진적인 육성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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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경제의 기능적 영역

공유경제의 기능적 부분에서의 쟁점은 Botzman & Rogers(2010)가 구분한 상품서비스 시스템, 
재분배 시장, 협력적 생활방식으로 구분되어 논의가 가능하다. 상품 서비스 시스템은 공유경제활동을 
통해 상품 이용수준을 극대화하는 실리적 이윤추구에 주목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재분배 시장은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형태에서 높은 형태로 재배치하는 의미의 활동이다. 협력적 생활방식은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제고하는 행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기능적인 구분은 지역의 특성마다 다른 기능을 중점적으로 
접근하게 되며 복수의 영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경제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에는 
상품서비스 시스템과 재분배 시스템을 강조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협력적 생활방식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존재한다(송영현‧최명식, 2020). 결국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기능적 영역은 공유경제 정책영역의 
쟁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3.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의의
1)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이론

(1)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사회적경제는 본래 개념적 기원에 대해 폴라니(Polany) 등의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부터 경제의 
작동방식에 대해 호혜성과 재분배의 기능 및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제적 행위를 추구한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경제영역이 사회로부터 
독립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된 유럽의 18세기에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당시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용어는 사회적 의미에서 경제활동 및 현상이라는 
다소 폭 넓은 논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이론적인 확립
보다는 실천적 영역으로 발생하여 확산되었다는 것이 일견 타당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시장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 의해 발생한 소득양극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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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 훼손 등 비판에 대한 대안 경제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세기 초기 시장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에는 다양한 사상적인 패러다임과 이념적 
운동들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장원봉(2006)은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자유주의, 기독교 연대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전통으로 거론한다. 그리고 Fontan and Schragge(2006)는 19세기는 
시장자본주의에 맞서 사회적 이해와 영역을 방어하려는 시도들과 새로운 시민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어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등장하는 시기였음을 강조한다.

특히 19세기에는 다양한 상호부조에 기반 한 결사체 조직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정관영(2012)에 
의하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결사체 등 18-19세기 산업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생활조건에 
대해 취약한 사회계층들이 자조조직을 통한 대응방식이라 보고 있다. 이중 협동조합(cooperatives)은 
주요 필요자인 노동자들인 조합원들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정 집단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시기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와 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초기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례는 1848년 영국에서 결성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일반적으로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의 
실험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노동자들이 집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고동현 외, 2016). 이처럼 자본주의의 확장 속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인간중심의 경제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19세기말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창설되고 세계적으로 협동조합, 
연대경제, 공동체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20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실패와 시장자분주의의 한계를 겪으면서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회적경제의 재부상은 정부실패의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문제의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이며 이는 이전의 협동조합을 비롯한 일부 조직들의 경제활동을 넘어서 
제3섹터, 시민사회의 통합적인 움직임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본다. 현재 
사회적경제의 부상은 과거에 없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확대로 인해 부각된 실업,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경제에서 강조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제공에 한계를 갖는 지역수요의 충족과 관계재(relation goods)기반의 사회적 자본추구와 같은 활동
들이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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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경제의 영역과 원리

사회적경제의 논의는 경제의 의미에 형식적 경제 이전에 실체적인 살림살이의 의미로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실질적 경제영역을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본래 사회적 경제라는 의미 
자체가 경제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함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자기조절 시장
경제가 주장하는 시스템에서 자기조절의 추상적 법칙성보다 과거부터 이어온 상호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며 이를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결국 경제의 형식화를 벗어나 실체성 회복을 통해 
사회적으로 경제적 의미에 대한 착근화를 시도하려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방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하면 경제적 행위가 사회적 관계성으로부터 배태되었으며 그것으로 
포섭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론적 경향들의 포괄적 논의라는 장원봉(2007)의 논의가 거시적 관점에서 
타당하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활동 영역은 복지국가시대의 정부실패와 이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시장실패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국가, 비시장 영역이자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3섹터인 
시민사회 영역에 기반 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료제의 공공조직과 
달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적 조직이며 영리활동을 수행하지만 수익이 사회적 활동이나 조직의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되는 비영리적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영역과 유사한 활동범주에 속하지만 
일부 국가의 공공적 활동이나 시장의 경제활동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영역적 
자리매김을 다음 <그림 2-8> 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2-8> 섹터별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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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적경제의 경제활동 원리는 시장에서 거래 및 교환관계와는 다른 이기적 개인 간 관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상호의존성에 기반 한 사회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호혜성에 기반 하여 신뢰와 협력의 활동을 확대하고 경제영역을 형성하는 것이 시장경제와는 다른 
차별적인 원리라 볼 수 있다.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적 행위에 따른 경쟁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원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의 본성 상호작용의 기제 가치(목표)

시장경제
(시장)

이기성
(homo economicus)

경쟁
(등가교환)

효율성

공공경제
(국가)

공공성
(homo publicus)

합의
(민주주의)

평등

사회적경제
(공동체)

호혜성
(homo reciprocan)

신뢰와 협동
(공정성)

연대

생태경제
(자연)

공생
(homo symbious)

지속가능성 공존

<표 2-5> 사회적경제의 원리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의의

(1)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현재 통용되는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유주의에 기반 한 시장자본주의의 경제체제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발생한 소득양극화와 인간 
존엄성 훼손 등의 한계와 문제점의 대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초기 자본주의는 근대 중상주의 
정책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노동을 비롯한 사회적인 가치보다는 국가의 경쟁적인 생산과 부의 축적만을 
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시장의 영리성에 노출된 개인과 공동체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개인 및 집단 간 자조성을 기반
으로 협동과 연대의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형태를 거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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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정신에 기반 한 상호부조의 전통은 17세기 영국의 머니박스(money box)8)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18세기 공식적인 공제조합 형태로 발전하면서 보험회사의 모체가 되었다
(이은선․이현지, 2017). 19세기에는 다양한 상호부조에 기반 한 결사체 조직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정관영(2012)에 의하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결사체 등 18-19세기 산업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생활조건에 대해 취약한 사회계층들이 자조조직을 통한 대응방식이라 보고 있다. 이 중 
상호공제조합(mutual aid society)의 경우 19세기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의 개입으로 강제적 
사회보험이 도입되면서 쇠퇴한 면이 있으나 협동조합(cooperatives)은 주요 필요자인 노동자들인 
조합원들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정 집단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시기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와 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정관영(2012)에 따르면 이러한 협동조합 운동은 노동운동의 발전과 그 맥을 함께 해
왔으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자조조직으로서 내부적 기능뿐만 아니라 공장 임노동자들의 정치
경제적 투쟁에 협동조합이 함께 함으로써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고 조합원과 조직의 규모는 확대되
었다고 보았다.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경제는 본래 개념적 기원을 추적하면 Polany(1961) 등의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부터 경제의 
작동방식에 대해 호혜성과 재분배의 기능 및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제적 행위를 추구한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근대적 자유주의 
이후 발생한 시장자본주의의 영역으로 살펴본다면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함께 발생한 
공동체적, 사회적 가치의 손실과 이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안적 의미의 경제활동으로 촉발된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이론적인 확립보다는 실천적 
영역으로 발생하여 확산되었다는 것이 일견 타당할 것이다. 19세기 초기의 사회적경제는 시장의 
영리성에 매몰된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이해를 보호 및 촉진하기 위한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의미하고 이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8) 노동자 계급이 탄생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 영국에서 지역단위로 동일업종 노동자들이 선술집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자발적으로 소액의 돈을 상자에 넣어 구성원 중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위로금으로 전달했던 상호부조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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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협동조합, 공제조합과 같은 조직화된 소비, 생산조직을 통한 자조적인 경제활동이 산업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한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보다 근원적 개념과 이론에 대한 탐구는 Polany(1961)의 논의를 통해 거론되고 
있다. Polany(1961)는 사회적 경제라는 의미 자체가 경제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함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자기조절 시장경제가 주장하는 시스템에서 자기조절의 추상적 
법칙성보다 과거부터 이어온 상호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며 이를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결국 경제의 형식화를 벗어나 실체성 회복을 통해 사회적으로 경제적 의미에 대한 착근화를 시도
하려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방향으로 규정할 수 있다.

Polany(1961)가 주목한 것은 경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의미의 탐구였으며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본래적으로 사회에 착근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라는 의미 또한 근대성의 
자유주의적 산물이 아니라 상호주관성에 기반 한 관계성의 의미와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주체성에 대한 본래적 의미의 회복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폴라니에 의한 경제의 의미는 인간의 
상호성과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 하여 본래적인 인간의 살림살이 충족을 위한 실체적인 경제활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경제라는 용어가 상실한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를 복원하여 
돈벌이보다 인간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구현함을 의미하고 다시 사회, 생태, 
인간의 가치에 착근된 경제적 의미로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 기반 한 사회적경제의 개념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선 
Lukkarinen(2005)의 경우 회원들의 욕구에 기초해 회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 중심의 조직과 
기업이며 사회적경제의 목표는 사회적, 민주적, 연대에 기초한 목표들이라 보았다. 보다 구체적인 
개념정의로 Defourney(1999)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들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민주적 결정과정, 자율적인 운영, 공동체 우선 이윤배분,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 
우선의 원칙에 기초하는 경제활동이라 규정한다. 원칙중심의 개념정의로 김경희(2013)는 자본의 
가치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경쟁보다는 협동과 연대를, 개인 우선보다는 사회적 목적과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를 관통하는 원칙으로 보았다. 또한 정건화(2012)는 인간의 
자존과 자조의 가치, 공동체의 복원과 공공성의 증진에 기여함에 따라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는 경제
구조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의미를 개념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특성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면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자율적인 
운영과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내용과 함께 자본보다는 사람중심의 참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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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목적의 특성들이 공통적으로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를 
규정하는 공통적인 가치들은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형태인 협동조합의 원칙에 기반 하여 보편적
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협동과 상호성이라는 조정의 
메커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주체들 간의 상호성을 토대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의한 의시결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형성된다(주성수, 2017).

1937년 원칙 1966년 원칙 1995년 원칙

기본적 

필수 

원칙

문호의 개방 공개와 개방 원칙 자발적 공개적 조직

민주적 운영(1인1표) 민주적 관리 원칙 민주적 조합원 관리
이용고에 따른 잉여금 

배당
잉여금 분배원칙 조합원의 경제 참여

출자금 이자 제한 원칙 출자금 이자 제한 원칙
조합원에 의한 

자율과 독립

시대적 

변화 

원칙

정치적 종교적 중립 교육촉진의 원칙
교육 훈련 및 홍보의 

활동
현금거래 협동조합 간 협동 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원칙

교육의 촉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노력
자료: 김기섭(2012).

<표 2-6> ICA 협동조합 원칙의 변화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형태인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해 국제협동조합협의회
(ICA)는 다음과 같이 거론한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를 말한다.” 이 협동조합의 정의에서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의 가치와 자발성에 
기반 한 운영과 참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따른 기업의 운영방식과 
원리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흡수되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개념화는 이러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적, 즉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사회적 목적들을 검토함으로써 다음의 구체적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Quarter, 1992; 
Defourney & Nyssen, 2008; 주성수, 2009; 고동현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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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영리성으로 경제적 목적이 우선하고 수익활동은 사회적 목적달성에 한정한다.
②민주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③지역지향성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지역의 합목적적 행위를 수반한

다는 점이다. 
④인간의 가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이윤보다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의 경제활동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⑤기업가적 가치로 국가 및 기업의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노력과 혁신적 행위를 추구

하여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에 기반 한다는 것이다.

(3) 사회적경제의 의의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역사 또한 최근에 시작한 것이 아니며 19세기 이후 자본주의에 
따른 한계와 폐해의 극복을 위한 대안의 움직임으로 자리매김해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의 형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건강한 자본주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에 보다 
본질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사회적경제는 현재 생산의 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영리활동에서 배제된 구성원들도 경제 질서로 
복귀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와 궁극적으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둘째로 사회적경제는 본질적인 속성상 신뢰와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확대한다. 보다 성숙한 사회의 형성과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은 서구에서 이미 강조되었으며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로, 사회적경제는 소속 구성원들과 함께 연대의식과 
소속감, 공감에 의한 배려 등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윤창출을 위한 경쟁관계의 
관점에서 구성원을 바라보는 경제적 인간관이 비해 경제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태와 열정 및 
적극성을 부여한다. 경제활동에서 이윤추구를 위한 경쟁관계적 요인의 측면이 있다면, 사회적경제의 
배려와 공감에 의한 협력적 관계의 추구의 원리가 존재할 때 보다 다양하고 건강한 자본주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의 복지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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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에서 담당하고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정부에서 
모두 수행하고 부담하기 불가능한 미세한 영역에 까지 사회복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영리
활동에서 배재된 사람들에 대한 복지지출이 줄어들고 이들 스스로 사회적경제에 의해 연대와 협력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이 확대되어 
지역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확장은 경제적으로도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3) 사회적경제의 한계와 쟁점

사회적경제조직 또한 현재 우리사회의 시장경제 범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조직 및 기업들의 경영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거대기업에 맞서 관계의 힘으로 연대와 협력적 방식을 추구하지만 주체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과와 경영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일정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수준에 오른 사회에서 이러한 제3섹터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발도상국 사회의 경우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적 한계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크고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형태의 
기업들이 이들에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넓다. 하지만 우리사회처럼 발전된 국가의 형태에서는 
전기, 물, 교통, 보건위생, 복지 등 대부분 사회적 수요는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사회와 같은 발전된 국가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주로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Wicked Problem)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이 대부분이며 경영의 지속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준영, 
2016).  

이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의 태동 국가에서도 시장실패 이후 시민사회와 결합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해 활동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IMF이후 사회적 일자리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시작되면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행․재정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인증을 받은 조직만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운영되었다. 협동조합은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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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신고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부지원의 조직들은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지나친 공공기반 중심의 
운영형태를 보이는 양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수행하는 영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부의 행정서비스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성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한계가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인재, 2014; 김성기, 
2014)의 논의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지원의 의존하는 사업모델로 정착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정부지원 종료기간까지 기존 인력 수용정도의 
수익창출 역량을 갖추는 경우는 흔치 않음을 통계분석결과를 통해 논증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정부 정책지원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의 효과에는 동의하지만 질적성장
에는 미흡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 직접지원에서 생태계 형성 관점의 전환에 대한 부족함을 다수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이승미‧박서윤, 2018; 김형돈, 2019). 따라서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한계를 통한 
쟁점은 사회적경제활동의 본질적인 목적인 사회적가치 활동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영위
하기 위한 경제적 성과 창출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적가치와 목적활동을 수행하면서 다른 경제조직과는 다른 
영역 및 방식을 통해 활동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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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보완 중심의 연계성과 분석틀
1)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성 검토

(1)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의 논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에 대한 시각은 경제활동의 사회적가치 추구라는 공통점을 
통해 구성된다. 공유경제의 개념과 등장의 배경은 전통적 경제활동에 대한 한계극복을 위한 대안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는데서 의의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이념과 가치를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20세기는 과잉소비의 시대, 21
세기는 협력적 소비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으며 과잉소비는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한편, 협력적 
소비는 공유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김점산 외, 2014).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전통상업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자원배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지만 
공유경제는 비 가격적 매커니즘의 사회적 관계의 역할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
행위의 방식은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목받았는데 저성장시기에 유휴자산의 낮은 활용과 
재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경제 활동의 중요한 계기를 상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유경제 
부상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미 사용되거나 과소 사용되는 자원을 함께 나눠 쓰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원공유가 확산될 경우 환경파괴 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양극화 또한 완화될 
것이라는 관점에 주목해야 한다(박건철‧이상돈, 2016; 이상호, 2019).

공유경제 개념의 유형적 구분을 통해 사회적 동기에 의한 공유경제의 방향을 제시한 대표적인 
논의는 Benkler(2016)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Benkler(2016)에 의하면 공유경제는 가격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공유의 원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며 이를 
사회적 동기에 따른 제3의 경제영역을 추구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공유경제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장치로 활용하는 것을 자원의 원천을 고갈시키는 수탈형이라고 본 반면, 공동체 및 사회적 동기에 
의해 작동되는 공유경제는 자원의 원천을 보존, 재생산, 증식시키는 창조형이라 규정한다
(Bauwens & Pantazis, 2018). 따라서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으로 
고려되는 사례들은 공유에 대해 가격체계에 기반을 둔 수익창출 기회라는 맥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수탈형의 공유경제라 볼 수 있으며 Benkler(2016)의 시각에 의하면 접근경제, 플랫폼경제처럼 
공유경제와는 다른 용어와 규정이 필요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52 _ 충남 공유경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일반적으로 공유경제의 개념은 Lessig(2008)에 의해 구체적으로 처음 제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Lessig(2008)은 화폐와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업경제와 대비하여 가격보다 우정, 신뢰와 
같은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에 의해 규제되는 경제를 공유경제라고 본다. 이러한 개념은 Benkler(2004)가 
비시장적 경제개념에서 사회관계를 핵심이라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Benkler(2004)는 공유경제의 
역할에 대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네트워크의 정보경제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유
경제의 형태는 소유전략에서 분산된 형태의 협력, 조정행위를 주요한 특징으로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Benkler의 공유경제 개념은 서로 협력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자원공유에 기초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CBPP)’에 토대하고 있다(이상호, 2019). 이와 같은 방향에 의하면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주문형 경제시스템은 이러한 동기 없이 순수한 수익창출과 이윤 극대화가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원칙을 담고 있지 못하다(Benkler, 2016). 따라서 전통적 소유경제가 정보, 지식, 
문화 확보에 높은 자본비용이 필요했다면 공유경제는 정보, 문화의 소통이 탈 집중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비용부담 또한 사회에 폭넓게 분산된다. 이는 공유경제는 협력과 공유의 양식 뿐만 
아니라 동조적 공존과 포용의 양식에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상호, 2019). 

결국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공유경제는 지역사회의 공유재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배타적 
소유권과 협력적 소비를 강조하며 분산된 네트워크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
경제는 자원의 공유와 사회적 신뢰 및 공동체적 덕성에 기초한 동기로 형성되는 경제행위이며 활동의 
중요한 속성은 이에 기초한 협력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관점에 따르면 라준영(2014)이 언급한 바처럼 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비즈니스활동에 내재된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와 지향점을 공유한다. 송영현(2019)의 
연구에 따르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 추구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유경제의 개념이 앞서 소개한 바처럼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는 ‘충남형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유경제의 사회적, 비영리적 
활동의 정의에 주목하여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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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의 영리와 비영리성

공유경제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공유활동 목적의 영리추구성에 따라 영리 공유경제와 비영리 공유
경제로 구분하는 시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민화(2018)는 공유경제에 대해 기회를 공
유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경제형 공유경제를 영리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결과를 공유하며 
커뮤니티 내에서 비영리적 목적(포용성, 사회적 신뢰 등)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기반(Community-Based)
공유경제를 비영리 공유경제(Shared Economy)로 규정한다. 

영리 공유경제는 대부분 영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하고 비영리 공유경제는 근본적으로 제품과 자본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사회적 유대감, 네트워크와 신뢰의 관계재를 강조하는 모델이다. 이는 위에서 
거론한 수탈형과 창조형의 공유경제의 형태이기도 하며 공유활동의 동기에 따라 이기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은 Botsman & Rogers(2010)가 강조한 바 처럼 
비영리적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활동은 근본적으로 제품과 자본이 아니라 개인 간 신뢰와 상호
작용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비영리형 공유경제 특성은 Benkler(2016)가 제시한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핵심은 사회적 동기를 추구하는 경제행위의 가치와 결과를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참여에 의한 매커니즘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탈집중화의 원리로 구성된다(이상호, 
2019). 결국 사회적경제는 전지훈(2015)의 견해처럼, 구성원 간 상호연대와 협력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안적 경제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은 비영리 
공유경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경제 경제활동의 범위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 한 비영리적 공유경제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활동 주체들 또한 비영리 공유경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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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은 앞서 살펴본 두 영역 간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부합성의 활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공유경제의 본질적 가치에서 도출한 사회적가치의 요인들에 대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의 요인들 간에 합치되는 연관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연관성의 요인들은 다음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

우선 공유경제가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요인으로는 앞서 이론적 개념의 논의를 통해 5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으로 대량생산과 저성장으로 인한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재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으로 환경적이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상한 점이 있다.

둘째, 소유기반의 전통적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가격 매커니즘으로 경제활동이 영위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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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Lessig(2008)이 제시한 바처럼 플랫폼에 의해 연결된 주체들 간의 관계와 신뢰, 평판 등의 
비 가격적 매커니즘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요인을 강조할 수 밖에 없으며 사회적 
신뢰와 상호교류의 가치를 주목한다. 

셋째, 참여기회와 접근성 향상의 요인으로 공유경제는 디지털기술과 플랫폼으로 인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접근경제라는 유사개념으로 불릴 정도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전통적 경제행위에서는 소유를 통한 경제활동의 참여와 접근이 가능했다면 
공유경제로 인해 경제활동 진입과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효용이 확대되는 가치가 
존재한다. 이에 Olson & Kemp(2015)는 공유경제는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이윤을 산출하려는 개인들에 
의해 창조된 현상으로 정의하며 Benkler(2004)는 정보와 소통일 탈집중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비용 부담은 사회에 폭넓게 분산된다고 주장한다. 

넷째, 사회적 동기에 의한 협력 요인으로 공유경제가 접근경제나 플랫폼 경제와 구분되는 것으로는 
이들의 무가치적인 이윤추구활동과 달리 공유경제는 사회적 동기에 따라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참여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낸다. 구체적으로 Benkler(2016)는 
공유경제의 특징으로 언급한 사회적 동기는 시민적 덕성(virtue)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위한 자원의 공유활동과 함께 이들로 인한 소비자들을 적극적 
이용자들로 변모시켜 연계와 협력의 주도적 활동을 이끌어내는 형태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유혜택과 편익의 확대로 플랫폼으로 인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유활동은 공급자와 
이용자의 연결에서 나아가 공유서비스로 인한 혜택과 편익까지 공유할 수 있는 확대 재생산이 필요
하다는 시각이다. 주문형 경제시스템의 공유경제활동은 외형상 자원공유의 형태를 보이지만 경영의 
목표는 사회적 동기가 아닌 영리와 수익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장의 위험성은 피고용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주문형 경제의 한계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협동조합적 형태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가치의 부담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호, 2019).

이와 같은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에 부합하는  5가지 요인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5가지 특징에 대해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부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의 목적처럼 주민 및 구성원들의 공동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방식으로는 구성원 및 다른 사회적 목적 조직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비롯한 
호혜적 관계에 기반 한다. 또한 자산의 공유와 함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성과와 이익에 대해 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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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하지 않고 공유한다. 그리고 구성원만의 이익에 몰두하지 않고 조직이 속한 공동체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며 조직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의사소통과 고용과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경제가 내재하는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경제의 특징과 개념과 부합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개념적 연관성을 구성할 수 있다.

2) 상호보완성 기반의 연계 방향

(1)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성

본 연구는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앞서 살펴본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한계와 쟁점들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계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공유경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 주체의 연계를 통해 상품의 이용수준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방식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과 신뢰기반의 관계성을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어 수요자 중심의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경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대량
생산 대량소비의 현대 경제생산과 소비방식으로 인한 유휴자원 처리와 함께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요구 등의 대안적 흐름의 요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쟁점의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기된다. 우선 현재 공유경제의 
활동에 대한 인식은 본래의 목적보다 소수의 기업들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재화와 이용자를 독점하여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주요부문의 공유경제 활동도 
거대한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받은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영리활동 주도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유경제의 영리적 추구 극대화는 새로운 재화에 대한 이용권의 독점화와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형태의 초단기 계약 근로자 양산과 확대와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악화도 제기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에 대한 시각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도 맞물려 침체되는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유휴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이를 위한 협력적 형태의 
소비활동인 공유경제 본연의 ‘사회적 가치’에 천착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시장경제의 영리추구활동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주체들 또한 경제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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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줄이며 이를 위해 연대와 협력의 
사회관계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활동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의 활동은 경제활동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과 함께 저 출산․고령화 및 인구절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경제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인간의 경제활동 
자체가 이기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순수영리추구만 의존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인간관을 
추구하며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 관계에 의한 협력과 신뢰를 추구하는 본성이 기반 한 경제활동을 
지향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에서 경제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이 자본에 대한 이윤
창출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행복과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상호보완관계에 의한 분석틀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성에 의한 연계방안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앞서 
현재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특징 및 쟁점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보완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도출하였다. 상호간의 쟁점은 공유경제는 최초 등장배경이었던 공유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상실로 종합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정부 재정지원에 
종속되는 경제적 성과의 한계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보완관계는 앞서 분석한 상호간 개념적 연관성에 기반 하여 
도출될 수 있다. 공공적 차원에서 공유경제가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내재한다는 점에서 
이 둘간의 개념적 연관성이 구성될 수 있으며 개념적 연관성에 토대하여 정책적인 상호보완관계의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의 방식은 다르지만 앞서 살펴본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경제적 성과와 이윤창출이 
함께 요구된다는 하이브리드적 속성도 공통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의 장점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정보기술 및 플랫폼 기반의 경제적 방식에 장점을 갖고 있는 
공유경제가 상호보완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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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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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책과 현황 분석

1. 제도적 현황
1)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현황

(1) 공유경제의 제도적 현황

정부는 2010년대 이후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최근 종합적인 정책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2010년대 초반 이후 국토교통부의 ‘쉐어주택’ 마련 사업을 시작으로, 미래
창조과학부의 ‘공유공간’ 마련 등의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왔으며, 공유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2016년 이후 공유경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2016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숙박, 금융, 차량 등 여러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정책사업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공유경제와 관련된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기존 사업영역의 이해관계자와 충돌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9년에 진행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종합대책이 제시되었다. 
숙박, 교통, 공간, 금융, 지식 등 제 분야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며, 관련된 법제도 기반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유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과세, 참여자 보호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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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2018년 3월에는 「공유경제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전반적인 공유경제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이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료: 송영현 외(2019)

<그림 3-1> 시기별 정부 공유경제 정책방향

한편 중앙정부 외에도, 국내 지자체들 역시 공유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서울에서 최초로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부산, 광주, 경기, 전남, 전북, 충남 
등 지자체에서도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 11개의 광역 지자체가 15개의 관련 조례를, 58개 기초지자체가 61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공유경제 정책을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시 차원에서 2개의 조례를, 
구 차원에서 강남구를 제외한 25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의 공유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2019년 9월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공유경제를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산하 시군 중에서는 아산시가 2개의 관련 조례를 마련한 상황이며, 기타 시군은 아직 
공유경제와 관련된 제도적 기틀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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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산하 기초지자체
분야 조례수 내용 조례수 내용

서울 2
-공유경제 일반(2017)

-지식공유(2017)
25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
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
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
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
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24개 : 공유경제 일
반), 은평구(1개 : 물품공유센터 설치·운영)
※ 강남구는 관련 조례 미제정

부산 1 공유경제 일반(2015) 10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10개 : 공유경
제 일반)

대구 1 공유경제 일반(2015) 0 -
인천 1 공유경제 일반(2017) 0 -

광주 2
-공유경제 일반(2017)

-차량공유(2017)
6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5개 : 공유경
제 일반)
서구(1개 : 물품공유)

대전 1 공유경제 일반(2018) 0 -

경기 3
-공유경제 일반(2014)

-차량공유(2018)
-공유농업(2018)

11

구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평
택시(6개 : 공유경제 일반)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양평군(4개 : 차량공유)
광명시(1개 : 공유농업)

충북 0 - 1 충주시(1개 : 공유경제 일반)

충남 1
※조례 발의 및 본회의 

통과(2019.9)
2 아산시(2개 : 공유경제 일반, 주차장)

전북 1 공유경제 일반(2017) 2 완주군, 전주시(2개 : 공유경제 일반)

전남 1 공유경제 일반(2018) 1 여수시(1개 : 공유경제 일반)

경남 0 - 3
양산시, 거창군(2개 : 공유경제 일반)
거제시(1개 : 차량공유)

제주 1 차량공유(2016) 0 -
강원 0 - 0 -
세종 0 - 0 -
울산 0 - 0 -
경북 0 - 0 -
총계 15 - 61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표 3-1> 지자체 공유경제 조례제정 현황(2019.4)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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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현황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영역의 발단은 협동조합의 기원에서부터 추적하면 일제시대의 민족수탈
과정에서 소비조합의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현대적 흐름으로 본다면 지역빈민운동(생산공동체 
운동)으로 뿌리를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오단이, 2013). 특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은 실업률 상승, 사회 양극화 등 경제성장의 한계와 사회적 문제의 확장을 
목도하는 현 시점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 공공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현대적 형태의 사회적경제는 1958년 이찬갑이 홍성에 풀무학교를 설립하고 
소비조합 구판장을 개설하면서 형성된 홍성 풀무생협이라고 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관심으로 인해 자활지원센터의 운영 사업이 실시되었고 이는 사회적 경제활동이 
제도적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과 이를 통한 생산적 복지 정책방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취약
계층의 고용증진이라는 방향에 무게중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진행되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공식적인 사회적경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흐름의 궤적을 쫓으면 정부정책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배재할 수 
없으며 공공영역의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정관영
(2013)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시만사회 영역의 자율적인 출발보다 정부지원에 의해 육성되어 
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영향은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국내의 특수성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양적 
확대에 집중된 결과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활동에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다는 비판적 
시각이 공존한다.

정부의 지원을 근거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거론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듬해 1월 3일 법률 제8217호로 
공포되었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법률로 인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구성과 기본계획의 
수립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증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하지만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해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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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에 제정되었는데,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몇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그 분야에서 
활동해왔다.9) 2012년 이전에 8개 제외한 협동조합 설립을 불가능하였지만 2012년 이후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 
협동조합기본법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부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인 ICA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지속가능한 운영제도(출자배당 10%이내, 이용액 
배당우선, 법정 적립금 10%이상 등), 사회적 성격(투기행위 금지, 조합원 이용 원칙)과 같은 요인들을 
반영하였다(김두년, 2012).

가장 원론적인 법률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논의는 19대 총선과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정책공약 요구사항으로 등장하였다. 여당과 
야당 모두 논의되었지만 보수진영의 반대로 결국 폐기되었다. 또한 2016년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의해 다시 발의되었으나 2020년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또 다시 폐기되었다.  

2)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현황

(1) 공유경제의 정책지원 현황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정부가 2016년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정부의 공유
경제 시범사업 추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균형적 접근이었다. 이와 함께 사업영역분야에서 정부의 가장 관심있는 영역은 시장의 요구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숙박공유와 차량공유, 금융공유 부분에 집중되었으며 

9) 국가의 산업정책적 수요와 민간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법 제정 추진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개별 협동조

합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만들어왔으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19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수산업협동조합법

(1961), 연엽초생산협동조합법(1963), 신용협동조합법(1972), 산림조합법(1980), 새마을금고법(1982), 소비자생활협동조

합법(1999)이 있다(기획재정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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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는 주차장공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8년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계획발표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고 2019년 1월 정부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고 이는 아래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숙박, 교통, 공간, 금융지식 등의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들과 
함께 과세체계, 혁신지원 등의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박공유는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대상 도시지역 내 주택의 유휴공간을 숙박용
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하였고 기존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 지원책을 



제3장 정책과 현황 분석 _ 65

마련하였다. 그리고 교통분야는 규제 및 제도정비에 주로 정책적 관심을 보였는데, 국내 서비스 
허용범위가 불명확하고 관련 규제‧제도가 미비하여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불편을 갖고 있었다. 교통
분야는 크게 카쉐어링의 활성화와 전세 및 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nline to Offline서비스 
활성화 및 승차공유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금융 및 지식분야에서는 자금공유, 지식공유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공유를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P2P 대출 추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 P2P 대출 투자자보호 강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K-Mooc를 통한 재능공급 촉진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에는 공유경제 관련하여 공간공유(주거, 사무공간, 주차장, 공공시설, 유휴공간), 물품공유, 
지식과 정보공유의 영역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정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이와 함께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정부는 과세체계의 정비, 공급자와 소비자 보호, 
공유경제기업 혁신지원의 측면에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관편 과세기준 
마련,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비롯해 공급자 이용자를 위한 산재보험 확대, 선재보험 
부과 및 징수체계 구축과 카쉐어링 등 서비스 공급자가 별도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 가능하도록 
신고의무 부담 완화 등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정책추진의 방향은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개척의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동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로 공유경제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규제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도입을 위해 정책적인 관리와 제도적 
규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활동은 다양한 공유경제 영역의 활성화 정책개발 시행보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법‧제도적의 공유경제 정착을 위한 방안들의 마련에 국한되어 있다(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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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경제의 정책지원 현황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형태에 따른 관리 및 지원부서를 정리하며 다음 <표 3-2>와 같다. 

조직형태 관련 법제도 주무부처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부

마을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없음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표 3-2> 국내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은 지역 차원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위의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형태로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광역과 기초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정부의 
정책실행과 함께 자체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기업 영역은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서 가장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보이고 있으며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전문인력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 4대보험 지원의 4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간접지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홍보 및 아카데미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마련 및 간접지원의 정책지원의 특성을 보인다.

법적 근거는 아직 미흡하지만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마을기업도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활동조직
이다. 마을기업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처럼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통한 2년차까지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사자, 일반인 등 다양한 대상의 
교육 및 기업대상의 경영컨설팅과 백화점 등 유통점을 활용한 판로개척지원 및 박람회, 멘토링과 
같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책지원들이 실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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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교육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금융지원

사회적 

기업

인력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4대보험지원

경영컨설팅 

서비스

공공기관우선

구매,

공동판매장

조성,

해외수출

컨설팅,

미디어 

활용지원

업종별지원

체계,

전국네트

워크지원

전용특별

보증,

법인세감면

기부금 

인정

협동 

조합
없음

경영과정코칭

제도,

학교교육과정

지원,

코디네이터 

양성

공공기관우선

구매,

사회서비스

주체참여보장

연합회 

설립지원,

지역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행사지원

신용보증

기금활용, 

조세 

감면혜택

마을 

기업
사업비지원

종사자 

교육실시,

일반인 

창업교육,

일상적경영

컨설팅,

경영자문 

서비스

유통망 연계한 

판로개척지원

전국 

박람회지원
없음

<표 3-3> 사회적경제의 조직별 지원정책 현황

문재인정부에서 사회적경제는 매우 다각적이며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2017년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지원방향을 발표하였고 현재 이를 수행 중에 있다. 정부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양적성장과 기반들의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 이제는 초기단계의 양적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자생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사회문제에 기반 한 지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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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는 이후에도 2018년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018년 7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중앙정부 부처들의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사업 안내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2개 부처에서 진행하는 55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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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의 지원정책 현황
1) 공유경제의 지원제도 및 정책 현황

(1) 충청남도 공유경제 정책방향

충청남도 또한 공유경제활동에 관심이 증가하여 정책적으로도 주목하고 있다. 우선 충청남도의 
관련 조례로「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2019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아산시가 유일하게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가 2017년 12월에 제정되었다. 
2016년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에서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방향과 전략 및 사업들을 도출하였다. 우선 2018년 이후 다양한 충청남도 
경제정책에서도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 부분적 정책사업들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충남
경제발전전략(2018), 충남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18), 충남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
계획(2018) 등에서 공유경제 및 공유도시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실행방안들이 도출되었다.

이후 충청남도는 공유경제 실행을 위한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개발(2019)’ 연구를 통해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방향과 운영 모델 및 실천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화 및 정책적 행위들이 나타났지만 실제 경제현장에서 공유경제의 주체 및 활동들
이 발생에 한계가 있으며 확산의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 연도 관련 사업

충남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2018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확충’으로 공유가치 확산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2018
청년 창업플라자 조성을 통해 공간공유의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충청남도 청년정책 
추진현황

2018
청년 당사자 니즈에 부합하는 

‘공유형 주거공간인 쉐어하우스 조성’

더 행복한 충남경제 
발전전략

2019
‘충남형 공유도시 조성전략’제시하며 관련 조례제정, 
공유플랫폼 구축, 공유기업 창업활성화, 공유문화 
확산프로그램 운영, 공유기반 지역화폐 도입 제시

충청남도 업무계획 2019
경제통상실 역점시책으로 

‘공유경제 실현 기반 조성’ 제시

<표 3-4>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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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처럼 개념적 차원에서 공유경제는 매우 스펙트럼이 넓은 용어로 인식되고 있어서 
정의에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19년 충남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충남형 공유경제’의 
조작적 정의와 활동 영역 구축에 천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충남형 공유경제는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환경적 이익을 조화롭게 창출하는 착한경제를 지향함’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공유경제는 일반적인 렌탈비즈니스 및 플랫폼경제에서 사회적경제를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활용되지만 공통적으로 소유보다 이용의 형태와 개별소비를 통한 이윤극대화보다 협력적 소비를 
통한 가치극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공유경제도 이윤창출이 궁극적 목적인 경제활동에 
포함되지만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활동의 지향점을 순환경제와 공유 및 나눔문화의 확산으로 
‘착한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는 특징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충남형 공유경제는 도입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활동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주체와 계기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방안들의 투입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경제 활동을 실현하고 체감할 수 있기 위한 주요한 주체(공유활동의 기업)의 
단기간 육성과 발굴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연관된 분야의 주체들과 
연계적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충청남도 공유경제 정책의 현황

충남은 2010년대 후반부터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남형 공유경제를 조성해야 한다는 
거시적인 방향 하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더 행복한 충남 경제발전전략’,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타 시도에 공유경제 정책의 출발이 다소 늦었으며, 물리적 공간 공유에 초점을 맞춘 단편적 
공유방식을 산발적으로 추진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계화된 공유경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2019년말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본계획과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태동기에 있는 만큼, 충남의 공유경제를 이끌어 갈 주체와 조직 구성, 상징성과 특색을 
갖춘 지역형 시범사업 발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공유경제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운영계획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형 공유경제 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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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경제의 실천 주체와 조직의 구성, 플랫폼 등의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지만 단 시간 내에 성과도출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경제 활동의 촉진을 위한 
다른 영역 및 주체들과의 연계성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구분 년도 내용

더 행복한 충남 경제발전전략 2019 공유기반 지역공동체 활성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
2018

사회적경제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2018

공간공유(청년창업 관련 코워킹 

스페이스)

2018년 청년정책 추진현황 2018 주거공유(쉐어하우스)

2019년 업무계획 2019 공유경제 확산 기반 조성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2019
충남의 공유경제 비전 및 전략, 

시범사업 제안

<표 3-5> 충남 공유경제 정책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들은 대부분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들이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 일부 민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공간공유사업과 
물품공유사업이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수단(차량, 자전거) 공유 등도 이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실시되는 보편적인 형태의 사업이 많으나 일부 충남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도농복합지역의 특성과 같은  충남의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의 발굴이나 추진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공유경제 관련 사업은 많지 않으며, 지자체 및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간이 중심이 되더라도 공공과의 협약 또는 협력을 통해 공공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표 3-6>에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정책사업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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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사업명 공유 유형 진행 현황

도 민간주도형 취․창업 카페
취․창업활동 관련 

협업공간 공유

6호점까지 선정 완료

 - 1~3호점까지는 

운영 중(2019.07.)

교육청
유휴물품·악기나눔 플랫폼 

운영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휴물품 및 

악기나눔 플랫폼 

운영

현재 운영 중이나 활

성화 상태는 낮은 편

평생교육

진흥원

학습공간 공유 플랫폼 

공유로(路)
학습공간 공유

홈페이지 운영 중

 - 15개 지자체 46개 

공간 등록․운영

아산시 산업단지 출퇴근 카풀 지원 차량 공유
시범사업 실시(2018) 

후 종료

천안시 공유문화공간 B HOUSE
문화공간 공유,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대관 운영 중

아산시 공유주차제 주차장 공유

주차장 381면 조성

(2019.07.)

 - 추가 조성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과 

협약 추진 중

논산시 타요자전거 공유 자전거
2021년 도입 예정

 - 사전 조사 중

청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유휴공간 활용
2020년 상반기 예정

 - 폐교 매입 추진 중

<표 3-6> 충남 도·시군 주요 공유경제 정책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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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 및 활동 현황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정책방향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2009년 기 제정되었던 「충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를 2012년 전국 최초로 개정하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충남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민선5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2011년 충남연구원 
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으로 본격적인 공공지원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원센터
에서는 조례에 의거하여 2013-2017년에 해당하는 ‘제1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지원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공지원과 함께 기업의 당사자조직 차원에서도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규모화를 시도
하였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를 포함하여 2011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2012년 중간지원조직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자체적인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이후 충남마을기업협의회가 설립되었고 2015년 6월에는 충남 
사회적경제의 당사자 및 민간조직들의 연대협의체인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가 창립되어 지원정책 
수행을 위한 민간영역 규모확장과 역량강화를 추구하였다.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2011년 ‘충남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공공과 민간의 정책
논의의 場을 마련하였고 2012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후 
‘충남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충남도청에 구축되어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상위의 민관협력 정책결정 구조가 마련되었다.

현재 충남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2017년 수립되어 2018년부터 실행중인 「제2차 충남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2차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은 
‘사람중심의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일자리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과 
지역맞춤 사회적경제 생태조성의 방향에 기반하여 34개의 실천사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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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충청남도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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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물적·인적기반과 체계구축에 
집중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결과로 사회적기금이 마련되고 지원조직 확대, 보육기반과 
유통부문 활성화 등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정책현황

충청남도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의 정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선 2020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 3-7>과 같다.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충남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0대 사업별로 구분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의 정책지원중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창업 및 육성의 보육에 관한 정책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전달체계의 성격적 측면이 있으며 현재 충남의 
공유경제 사업들도 본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충남에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동을 위한 인재양성 및 공공
구매와 민간시장의 활성화의 정책영역들이 있다. 경제활동에서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대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교육활동 및 청년들의 
사업 참여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확보하는 정책지원으로 민간시장과 공공구매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채널확보, 
비즈니스의 고도화 등에 대해 충청남도는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활
성화는 충남에서 촉진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충남 사회적경제의 핵심적 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공과의 다양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대와 협력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포함하여 사회적 금융, 평가체계, 지원조직 구축 등의 정책지원의 
기반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 추진은 충청남도와 함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통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및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 및 당사자 지원조직과 함께 민관거버넌스의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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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사업 현황(2020년)
10대 사업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사업(2020년)

사회적경제 

보육기반 조성

충남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운영 /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R&D)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비R&D)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마을기업 육성 /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

성장단계별 밎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 사회적경제 공유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 고도화 /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특화형 

기업발굴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교육청 협력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지역(광역)특화사업

사회혁신형 

인재 양성

충남 사회적경제 교육지원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운영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인성진로 학교교육 사업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운영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인성진로 교육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조성 

및 확대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자본)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특별지원(특별)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 고도화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멘토링

충남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운영 / 충남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공공구매 

활성화 촉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전략 수립

공공구매 박람회 실시 / 광역특화사업(공공구매 활성화)

충남형 

협치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사업

충남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충남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경제 계약학과 지원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금융교육 컨설팅 / CSR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조직‧제도‧평가

기반 구축

충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 서천 경제진흥통합센터 구축

사회적경제 실테조사 및 연구 보고서 / 사회적경제 포럼 운영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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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활동의 실태와 현황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의 경제규모와 기업활동도 함께 성장
하는 추세에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세는 다음 <표 3-8>과 같다. 2011년 115개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출발한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146개, 
마을기업 141개, 협동조합 589개로 총 876개의 조직규모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조직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전체 조직규모를 보면 2012년 172개에서 
2018년 876개로 5배가 성장하였다.

또한 충남 사회적경제의 경제규모는 또한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래 <표 3-9>에 
의하면 연평균 매출액이 32%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9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6억 규모로 2012년 이후 연평균 7.9%가 증가하고 있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매출액 26,493.2 46,351.6 76,493.4 98,291.1 150,417.0 160,913.9 160,745.1 185,929.9 32.1%

평균 

매출액
196.3 190.0 204.5 221.4 346.6 356.0 305.6 258.9 7.9%

종사자

수
1,213 1,958 2,716 3,257 3,000 4,520 4,878 5,018 22.5

<표 3-9> 충남 사회적경제 경제규모의 성장
(단위 : 백만원, %)

유  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개) 115 172 315 436 538 621 717 876

사회적

기업

소계 88 117 132 143 139 134 133 146

인증 19 23 38 54 66 79 90 94

예비 69 94 94 89 73 55 43 52

(예비)마을기업 27 48 74 90 96 109 131 141

협동

조합

소계 - 7 101 203 303 378 453 589

일반 - 7 101 203 288 358 429 580

사회적 - - - - 14 19 23 38

연합회 - - - - 1 1 1 1

<표 3-8>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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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사회적경제의 경제활동은 사회적기업들의 비중이 높은데 마을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4.2%, 협동조합이 27%에 비해 2019년 기준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68.6%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총 매출액

2018년 2019년
전체 160,745.1 (100.0%) 185,929.9 (100.0%)

(인증)사회적기업 109,194.9 (67.9%) 127,625.8 (68.6%)
마을기업 13,041.6 (8.1%) 7,901.6 (4.2%)
협동조합 38,508.6 (24.0%) 50,402.7 (27.1%)

<표 3-10> 기업유형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제적인 성과와 함께 사회적인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지향의 
경제활동 형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들의 사회적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 결국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사회적 성과창출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과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핵심가치라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원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의 목적과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1>과 같다.

사회적 목적 인증(지원)조건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활용

-4가지 인증유형별 기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유급근로자 고용(취약계층)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이윤의 사회적목적 활용

협
동
조
합

일반 -협동조합 7원칙 준수를 통한 가치추구 시도지사 신고

사회적 -취약계층대상 고용 및 서비스제공
-지역문제 해결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공익사업 비중이 40%이상

마을기업

-지역 인적/물적자원 활용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주민 고용과 소득증대
-마을기업 및 지역사회 편익제고

-공동체성: 구성원 자발적 참여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시장성 및 차별성
-지역 일자리 창출

자활기업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탈빈곤

-기초수급자비율 1/3이상
-표준소득액 이상 임금 지급
-창업 전 교육 및 경영자 과정 이수와 
근로일수 기준의 충족

농어업
법인

-농어업분야 소득창출 및 일자리 창출
로 지역사회 기여

-농어업인의 지분비율 충족
-이사진의 농어업인 구성비율 충족
-자본금(1억 이상 권고)

<표 3-11>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형별 목적과 조건



제3장 정책과 현황 분석 _ 79

이와 같은 사회적 성과는 전지훈(2018)에 따르면 사회적 목적이 부합하는 활동을 통해 창출된 
재화 및 가치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통해 도출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동하는 목적에는 매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복리 증진의 내용이 포함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활동은 다양한 정의와 목표가 존재한다. 충남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회적 가치활동을 유형화 하면 다음 <표 3-12>와 같은 활동들을 사회적 성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11가지로 유형화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가치 활동으로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 제공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 전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13.9 32.9 6.1 8.8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24.7 47 11.2 19.6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65.7 65.2 81.6 62.3

지역주민 대상 사회서비스 49 42.1 43.9 52.6

생태 및 대안농업 활성화 26.5 17.7 52 24.2

낙후 지역·공간 인프라 개선 7.4 6.1 7.1 7.9

생태공간 보존·자원 재활용 4.5 4.3 3.1 4.8

다문화 가족, 이주노동자 등

지역 주민 통합
1.9 2.4 1 2

대안 에너지 제공, 에너지·연료 

효율성 향상
3.8 0.6 - 5.7

공정무역 등 지구촌의 

지속가능개발
0.3 - - 0.4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지원 21.2 22 18.4 21.4

기타 2.6 1.8 - 3.5

자료: 충남연구원(2019)

<표 3-12>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회적가치 창출 영역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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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연관성
앞서 살펴본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인 차원에서 상호보완성의 연관성과 함께 정책, 

제도적 부분에서도 일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유경제를 새로운 
경제활동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관리와 규제를 통해 공유경제의 정착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적 활동보다는 기존 경제활동과의 충돌 방지나 규제들에 대한 보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특성이 반영되는 방향의 규제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접근성, 사회적 상호작용, 협력적 소비와 공유관계자들간의 피드백을 
통한 신뢰성 향상과 같은 새로운 경제적 생활양식을 반영한 공공적 지원제도 및 규제들이 형성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따라서 정부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은 플랫폼 활동으로 
인한 수익창출의 영리활동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공유자산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지원정책을 중앙정부 보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가치지향성을 
갖고 있다. 최초로 공유경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서울시부터 공유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혁신과 지
역사회 수요충족 등의 사회적 가치에 공유경제 활동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한국지방행
정연구원, 2019). 우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주관하는 부서를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13>과 같다.

구분 자치행정 지역경제 혁신·참여 도시재생 기타
서울 5 11 9 1 0
인천 0 0 1 0 0
부산 2 8 1 0 0
대전 0 0 1 0 0
광주 3 1 2 2 0
대구 0 0 1 0 0
울산 0 1 0 0 0
경기 1 5 2 0 2
충북 0 1 0 0 0
충남 0 0 1 0 0
전북 0 0 3 0 0
전남 0 1 1 0 0
경남 0 2 0 0 0

<표 3-13> 지역별 공유 관련 조례 소관부서 현황(2019년 12월 기준)
(단위: 개)



제3장 정책과 현황 분석 _ 81

지역경제(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일자리경제과 등)와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사회혁신․참여(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과 등)관련 부서에서 담
당하는 비중이 32%이고 자치행정(주민자치과, 자치행정과 등)에서 담당하는 비중은 17%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의 비중이 50%에 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공유경제 정책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측면의 진흥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의 주민참여와 공동체 
경제의 시각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유경제의 사업범위는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요한 정책목적으로 
두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정책범위는 지역의 경제적 문제를 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민주적 경제 조직형태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여 경제행위를 통해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과 다수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결국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유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
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주민참여 및 자치 등과 연계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공유경제활동의 이러한 사회적 특성에 따라 경상남도를 비롯해 경기도의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등의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 내에서 공유경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 또한 두 경제조직의 지원사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사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개발’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비전은 ‘나눔으로 행복하지는 착한 경제 실현의 場, 충남’이며 정책목표를 
공동체 중심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일상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존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충청남도는 2020년 4월 공유경제의 정책업무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지원활동의 협력과 연계의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현재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공유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주민참여 
및 자치 등과 연계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직접적으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를 제도적으로 상호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사회의 가치추구라는 유사성을 보이는 정책목표와 방향성에 따라 연계활동의 모습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전략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 같은 주요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성에 의한 정책적 접근을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운영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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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련 사례분석 및 인터뷰 조사

1. 조사의 개요 
본 연구는 충남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공유가치 촉진과 사회적 기여의 활동 

수행이라는 공유경제의 본질적 방향에 대한 고민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연계와 상호보완
관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앞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충남의 공유
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활동이 상호보완의 연계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계활동의 사례는 실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관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의 구체적인 맥락과 관계성을 도출함을 통해 이론적 논의의 타당성 확보와 함께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충남 및 성남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정책적인 
연계협력 사례와 함께 공유경제 활동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활동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와 연계되어 활동하거나 정책개발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인터뷰 조사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공유경제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구하고 사회적경제와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진정한 상호보완관계 형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구성된 상호보완의 모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과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충남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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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정책분야 연계사례
1)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계사례

(1) 센터의 개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원래 2012년 충남연구원의 산하 조직으로 출발해 2017년도에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세움에서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어 3년간 운영됐다가 2020년 충남사회경제연대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센터의 예산과 인력 규모는 이전보다 약 3배 
커졌으며, 전문성, 현장성, 연계와 협동을 센터의 핵심가치로 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전략은 ①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지원, ②눈높이 교육 및 주체 역량 강화, ③사회적
경제 시장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④시․군별 지원제도 조성 및 확립, ⑤지역 의제별․업종별․유형별 
네트워크 구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①사회적경제 조사․정책연구, ②사회적경제기업 운영 및 성장지원, ③협업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④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제공, ⑤사회적경제 종합정보제공 및 인식확산이다.

센터 구성원은 센터장 1인, 기획운영팀 3인, 성장지원팀 3인, 기반조성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공유경제 관련한 사업은 성장지원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성장지원팀은 충남사회적경제지업들의 
컨설팅, 시장지원, 각종 협력사업, 사회적기금 업무 등 성장지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공유경제활동과 연계사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는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간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과 연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센터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차량 기업 ‘쏘카’와 2020년 7월 31일 
업무협약을 맺었고, 충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기관(조직)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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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쏘카 업무협약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및 기관(조직)들의 업무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주차난 해소,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 협약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이용객들을 위한 전용 
금액할인 혜택을 포함해 향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네트워크 조직 등 쏘카 이용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가운데 사전수요조사 응답기업들은 
쏘카 사용료 중 50% 대여금액을 할인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2> 쏘카 이용방법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쏘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 및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홍보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협약 이후 현재까지 18개 사회적경제기업 및 기관(조직)
에서 신청하였다. 시군별 신청현황은 천안시 8개소, 아산시 3개소, 서산시 2개소, 당진시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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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개소, 청양군 1개소, 홍성군 1개소 이며, 실제로 쏘카를 이용하고 있는 시군은 천안시 7개소, 
아산시 3개소, 부여군 1개소 이다. 

<표 4-1> 사회적경제 기업 및 기관 쏘카 신청 현황
(단위: 개)

한편 쏘카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포함한 2만 2000여개의 파트너사들이 고객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 이동을 위해 법인 전용 카셰어링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충남 지역 쏘카존은 
80개, 229개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3) 연계활동의 성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유사업인 ‘쏘카’ 사업 이외에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 연계해서 ‘라이브 
커머스’ 같은 새로운 교육도 시도 중이며, 또한 ‘구인 플랫폼’을 통한 충남지역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 등 인력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력공유를 통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일자리 마련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남지역 내 사회적경제 전체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가능한 재원을 많이 연계해 더욱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다.

시군 현황

천안시 8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3
서산시 2
논산시 -
계룡시 -
당진시 1
금산군 -
부여군 2
서천군 -
청양군 1
홍성군 1
예산군 -
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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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연계사례

(1) 기관의 개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2012년 1월 개원
하였다. 충남평생진흥원의 미션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평생학습사회구현이며, 비전은 “평생
학습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고, 핵심가치는 나눔, 공유, 배움이다.

충남평생진흥원의 전략목표 및 사업으로는 ①충남 평생교육진흥기반 강화(충남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충남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포럼 개최, 충남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운영 등), ②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충남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충남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충남문해교육센터 
운영 등), ③도민의 역량을 높이는 학습체계 구축(충남시민대학 설립 시범 운영, 충남 민주시민교육 등 ), 
④일-가정 양립과 사회적가치 실현(가족친화 및 인권경영 추진, 조직혁신 및 직무역량 강화 등)이다.

(2) 공유경제활동과 연계사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공유로(路) 사업은 2017년 하반기 준비해서 2018년 시작하였다. 지역에서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에 대한 제약으로 실시하였다. 당시 지역 내 평생학습교육공간이 한정
(평생학습교육원, 도서관)되어 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유로 사업은 우리동네 학습공간 사업이다.

공유로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플랫폼 이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을 
발굴, 지정하여 지역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쉽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만들어졌다. 
충남도민 누구나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공연장, 작업실 등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유로 사업을 위하여 공간을 발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시군평
생교육사들의 도움으로 지역 내 공유 공간을 발굴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 19 여파로 공방이나 카
페 등에서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공유 공간 신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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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공유로 학습장소 신청 및 이용안내

공유로는 기관, 단체, 사업장 등이 대표자가 신청 가능하며, 학습공간 공유 선정 기준은 지리적접
근성, 시설물 보유현황, 공간의 필요성을 보고 선정한다. 선정도니 공간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유기간 내 무료 대관, 공간 사용 요청 시 협의 후 제공을 하면 된다. 공간선정 시 지원사항은 학습
공간 공유로 지원사업 학습공간 지정 현판 전달, 학습공간 공유에 따른 도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안내, 공유공간 대상 학습이벤트 지원, 학습공간 공유로 지원사업 홍보물 지원 등이 있다. 학습공간 
공유로 신청방법은 인터넷 주소창에 공유로.kr 검색이후 www.cile.or.kr/kor에서 회원가입 후 
학습공간을 등록하면 된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습공간 공유 지원 사업으로 공유공간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비용을 
신청하면 학습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30-50만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충남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충남도내 주)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라온누리보드게임센터, 
함께함센터, 드림즈복합문화공간, 교육공동체협동조합노리아이 등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간 
공유사업에 참여하여 공유경제와 연계된 사회적경제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 도민 누구나 학습지원이 가능하며, 동아리, 공간주도 신청 가능하다. 도내 공유로 학습공간은 
현재 100개소이며, 당진시 20개소, 천안시 13개소, 아산시 11개소, 홍성군 11개소 등이다. 충청남도 
공유로 현황은 아래 <표 4-2>과 같다.

http://www.cile.or.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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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충남도내 공유로 학습공간 현황
(단위: 개)

시군 현황

천안시 13

공주시 7

보령시 4

아산시 11

서산시 2

논산시 8

계룡시 4

당진시 20

금산군 4

부여군 2

서천군 2

청양군 2

홍성군 11

예산군 7

태안군 3

(3) 연계활동의 성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공유로 사업 이외에도 서울 소재 지식플랫폼협동조합은 업무협약을 맺고, 
충남지식(지혜) 공유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개의 단체가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진행하기로 하였다. 협약으로 충남 지역 내 학습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주민 간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의 학습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립구조를 튼튼하게 구축하여 지역의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인식
공유를 통한 활동이 가장 기반이 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공유공간에 대한 플랫폼 제공과 활용은 
연계활동의 가장 효과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충남 지식(지혜)공유 플랫폼 지원 사업 운영 단체별 운영현황 분석, 충남 지식
(지혜)공유 플랫폼 지원 사업 운영 단체별 컨설팅 지원, 충남 지식(지혜)공유 플랫폼 지원사업 운영 
단체별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방안 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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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계사례

제도적으로 최근 충청남도를 포함하여 공유경제를 사회적경제에 포함하여 유사한 정책방향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도내 성남시는 2018년도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사업내에서 공유경제의 육성을 함께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남시의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센터의 개요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1년 6월 개소 이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업을 수행해왔다. 센터 개소 당시 34개였던 사회적경제 기업은 
센터 설립 7년차를 맞이하며 270여개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수많은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센터는 협동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활성화 및 네트워킹,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①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②신규조직 발굴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③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 ④상생과 호혜를 위한 지역 연대 및 공유경제 
활성화이다.

센터 구성원은 센터장 1인, 사무국장 1인, 공유경제팀 2인, 사업지원팀 2인이며, 공유경제팀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공유경제포럼 운영, 공유경제 우수사례 발굴 및 육성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유경제의 가치 확산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시민 및 기업, 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여 공유도시 공유성남으로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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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활동과 연계사례

성남시는 공유성남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권장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통해 ‘공유도시 공유성남’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공유경제 관련한 사업으로는 공유경제 아이디어 및 수기 공모전을 통해서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시민아이디어 및 청소년 대상 체험수기, 독후감 형태의 
공모전 개최이다. 또한 성남시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을 통해서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법인 및 비영리단체 
이다. 공유촉진 사업은 사업비 지원을 통해 공유단체·공유기업을 대상으로 공유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남시민 대상으로 공유경제 
인식 확대를 위한 시민교육 및 사례 탐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경제 사업 희망 시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기업 및 관내 공유경제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유성남 홈페이지를 운영 (https://share.seongnam.go.kr: 
10004/) 하고 있으며, 공유에 관한 인식 저변확대를 위한 2019년도와 2020년 공유경제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공유경제 권장의 목적
-복지‧환경‧일자리 등에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이 실종되었고 과잉소비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공유라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유활동을 하면 새로운 상품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휴자원을 나누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됩니다.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료: 성남시 공유성남 홈페이지

https://share.seongnam.go.kr: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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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공유성남 홈페이지

<그림 4-5> 성남시 공유경제 포럼개최(2019․2020년도)

성남시 공유단체 및 기업은 현재기준 15개소이며, 재능관련 단체 8개소, 물건관련 단체 2개소, 
공간관련 단체 4개소, 경험관련 단체 1개소이다.

<표 4-3> 성남시 공유단체 및 기업 현황(2020. 11월 기준)
구분 기업명 주요사업

재능 크리스마스버드전
- 회원들의 미술적 재능을 이용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공유

재능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사회적 
이슈를 문화로 디자인

-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는 인적자원, 재능을 공유하는 '
커뮤쉐어' 플랫폼 운영

물건 휠링보장구협동조합 

- 성남시 보장구 판매, 보장구 수리지원,복지용구 판매 및 
공유 사업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지원 
및 취약계층 고용 창출, 회원의 서비스 편익 증대와 권익 
향상 기여

재능
사람마을 

사회적협동조합 

- 재능 공유 기업(문화예술공예, 평생교육, 공유교육센터
구축 등)으로 평생교육과 사회복지를 통해 사람마을 
인프라를 구성하여 마을속 사람공동체 구성

경험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 20대 청년들의 진로와 자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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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계활동의 성과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6년 7월 1차 성남시 공유기업 4개 지정, 10월 4개 지정으로 
8개 공유기업 지정으로 시작하여, 같은 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 내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켰다.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2018년도부터 공유경제 
포럼을 진행하면서 공유경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확산 및 포럼 
의견을 토대로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업무와 공유경제 지원업무가 연계하여 
이루어지면서 현재 성남시 15개 지정 공유기업의 형태는 대부분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 연계를 통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재능
행복한앨범제작소

협동조합 
- 온라인제작을 통해 저렴한 앨범 제작 비용으로 추억을 

기록 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재능
(사)한국창의적체험

활동협회

- 다양한 방면에서 초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교육과정 재구성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현장체험학습에서 
유의미하게 사용이 가능한 교재의 개발 및 제작

재능
소셜위버스어소시

에이츠사회적협동조합
- 엄마들의 건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통한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기여

공간 프로젝트팀 꽃신 
- "꽃신 마을부엌"은 복지관, 경로당 등 공익기관의 취사

공간을 공유해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상 나눔

공간 (주) 업 
 - ‘나눔’과 ‘공유’를 비전으로 “도시공유경제 플랫폼(USE)”

의 실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기반 
부가가치 창출 모델을 만들어 가는 IT플랫폼 서비스

공간 주식회사 마을공감
- 도시재생지역내에서 마을공동체활동과 사회적경제활동을 

함께 진행, 공유와 관련된 공간공유, 재능공유, 공유 
활동가 양성

물건
사회적협동조합 

착한장터 

- 중고 생활용품 재사용(Re-use) 확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벼룩시장의 개발과 공동체 문화사업 구축

- 생활용품을 구매·판매 등 종합적인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 및 중고거래 플랫폼의 운영

재능
문화예술공유플랫폼 

이음 협동조합 

- 예술자원, 공간, 향유자를 이어주고 연결, 문화예술플랫폼, 
유휴공간재생, 공간공유, 공연기획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공유사업을 진행

재능 고큐바테크놀로지(주) 
-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ICT, 
메디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융합하여  알츠하이머의 
조기 검진을 위한 기술 개발

공간 (주)섬마을 
- 주민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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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 공유기업 활동 연계사례
1) 차량공유 사례

(1) 기업의 개요

(주)쉐어앤쉐어는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셜 벤처기업이다. 비전은 “지역
사회문제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편리한 모바일로 디자인하다” 이며, 미션은 지역사회 교통문제 해결 
및 사회적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이다. 

쉐어앤쉐어의 조종운 대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근무시 천안외곽에 근무하여 통근버스나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출퇴근 교통문제에 대해 고민중 카풀서비스를 기획하였다. 지역에서도 
대부분 외곽지대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차량 없이는 출퇴근이 어렵기로 유명하다. 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도 많은 데다 시내에서 이동 거리가 멀다 보니 택시 요금이 만만치 않다. 차량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지역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2017년 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산단형 카풀서비스 ‘카풀로’를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카풀서비스 ‘카풀로’를 통해 산업단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임직원들끼리 카풀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드라이버는 수익이 생기고, 차량 
이용자들은 출퇴근길이 편리해진다. 입주 기업들도 청년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다. 

산단형 카풀서비스 ‘카풀로’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워 쉐어앤쉐어는 아산시와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카풀로’를 활용해 산업단지 내에서 카풀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아산시가 나누어서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이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쉐어앤쉐어의 매출액은 2.4억(2019년 기준)이고, 고용인원은 6명(2020년 10월 기준), 지적
재산권은 특허등록1건, 특허출원4건(국내3건, 국제1건) 상표등록 5건, 프로그램 저작원 5건, 인 증 2건 
등 지적재산권 확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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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활동의 사례

㈜쉐어앤쉐어의 카풀서비스 ‘카풀로’는 출퇴근시 발생하는 교통체증, 출퇴근용 자가용 구매 및 
유지비, 주차문제&주차민원, 환경오염, 에너지 낭비 등 다양한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하였다. 
충남지역은 출퇴근시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자가용
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며, 산업단지는 주차장 부족 문제와 인근주민과의 주차민원 발생한다. 
또한 사회적교통약자(청년, 사회초년생, 실버, 생산직, 일용직 등)의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폭 제한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의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국내최초의 B2B(G)형 커뮤니티형 카풀서비스 ‘카풀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카풀로’는 출퇴근시 드라이버(운전자)와 라이더(탑승자)를 매칭시켜 주는 모바일 앱 서비스 ‘카풀로’ 
플랫폼이다. 

<그림 4-6> 카풀로 플랫폼 모델

<그림 4-7> 카풀로 모바일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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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의 성과

㈜쉐어앤쉐어는 2018년 6월~12월 아산시 산단형 카풀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수행하였다. 시범
사업의 결과 카풀 시범사업 이용자의 75%가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풀이용 이유로는 
응답자 46.4%가 교통비 절감, 42.9%가 교통편의를 꼽았다. 카풀이 산단의 통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54%가 일부 해결, 25.4%가 해결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2019년 8월-12월 스마트 산단 공유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하였다. 스마트 산단 공유
모빌리티 카풀로 시범사업 MOU체결하고 2019년 경기반월/시화, 경남 창원 스마트산단과 시범사업 
MOU체결 하였다. 또한 2020년 SK텔레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전
세종 SK임팩트 프로그램 선정 및 충남 공유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2) 도시재생 및 공유플랫폼 사례

(1) 기업의 개요

도시재생 및 공유플랫폼 기업인 윙윙의 기업미션은 “내 꿈이 우리의 일이 되고 세상의 미래가 
되는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듭니다” 이며,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라이프스타일을 일상으로 만드는 
회사이고, 가치는 일상의 변화(시도하는, 함께하는, 존중하는)”이다.

윙윙은 2011년 8월 창작 공간 벌집 개소로 시작하였으며, 2014년 10월 협업공간 벌집으로 확장
하였다. 확장 당시 지역 내 소셜펀딩 (1,500여 만원)을 통하여 공간 기획, 조성하였다. 또한 2015년 
9월 공동주택 ‘꿈꿀통’ 1호점 개소하였는데 2.5%의 이율로 사회적 저축 프로젝트인 ‘꿈꿀통 펀드’로 
보증금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11월 LH 소셜벤처 선정 되었고, 2016년 5월 공동체 주택 꿈꿀통 
2호점 개소하였다. 

2017년 2월 도시재생 스타트업 ㈜윙윙으로 발전하여 설립하였으며, 공유공간은 협업공간인 ‘벌집’, 
공동주택인 ‘꿈꿀통’(1호점, 2호점)이 있다. 2019년 9월 협업공간 벌집 2호점(공유오피스, 공유주방) 
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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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활동의 사례

윙윙의 주요사업으로는 벌집( 라이프스타일 거리 활성화), 마을문화 온라인 플랫폼(공유공간의 
사람과 컨텐츠를 세상과 연결하는 일), 주민주도 도시재생(공유공간의 힘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일)이 
있다.

라이프스타일 거리 활성과 사업은 ‘공유’을 주제로 한 라이프스타일 & 사회적경제 거리조성, 
지속가능한 라이프 브랜드를 위한 컨설팅,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샵 운영이다. 주민주도 
도시재생은 시민참여 프로젝트, 사회공헌 업무대행,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 사업이며, 마을문화 
온라인 플랫폼은 마을 곳곳을 전하는 홍보 플랫폼,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줄 마을 별 취미 플랫폼이다.

윙윙의 활동 중 대표적으로 안녕축제와, 공유공간 운영, 디스플레이 광고,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다. 안녕축제는 지역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마을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목적
으로 열리는 마을축제로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 할 수 있는 게임(꿀림픽)과 즐길거리, 다양한 
공동체가 참여하는 플리마켓, 마을 상인이 직접 만들어 파는 먹거리 장터, 지역화폐 등 다양한 컨텐츠가 
진행되었다. 

공유공간(먹고 놀고 일하고 살아가는 벌들의 터전) 사업으로는 허니랩, 꿈꿀통, 로열젤리 홀, 
허니바가 있다. 허니랩은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이고, 꿈꿀통은 지불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주거문화를 꿈꾸는 쉐어하우스이다. 로열젤리 홀은 커뮤니티 기반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유공간이며, 허니바는 점심요리, 밀프랩 만들기 등 다양한 요리 커뮤니티 활동 및 공유주방이다.

<그림 4-8> 윙윙 공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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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광고는 양방향식(웹/앱) 디스플레이 마을게시판을 활용한 주민 참여 프로젝트, 상시적 
주민 참여 플랫폼 개발 및 광고 수익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유공간, 마을축제의 민간주도 모델 발굴 
가능하며,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은 도시재생 방향을 주민과 함께 공유 및 주민참여 확대, 지역
자산 및 마을의제 발굴, 주민조직 발굴 및 역량강화 목적으로 우리동네 생활 문화 강좌, 역량강화 
대학, 마을 문제 해결 역량강화 사업 등 진행하고 있다.

<그림 4-9> 디스플레이 광고와 지역공동체 역랑강화 사업

(3) 활동의 성과

안녕축제 성과로는 2년간 청년기획단 약 100명 활동, 2년간 약 5,000명 이상 축제 방문, 2년간 약 
18백만원의 지역화폐 유통, 2019년 26개 마을상점이 먹거리장터 참여, 2019년 41개 지역공동체가 
플리마켓에 참여 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다문화+주민+청년 창업지원센터 
역량강화 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각 주체별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 내 공유공간, 인적자원 발굴 및 마을 성장 기반마련 하였다. 
또한 마을문제해결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마을문제와 마을비전 도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학습 등 
주민주체로서의 역량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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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제해결 공간공유 사례

(1) 센터의 개요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의 비전은 “조합원이 즐겁게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연대를 
통해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실현한다” 이며, 가치는 조합은 자조, 연대, 공공성,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한다. 조합원은 자치성찰, 참여, 공감, 사회적책임의 가치를 실현한다 이다. 주요사업
으로는 ①지역커뮤니티 지원사업: 공간사이, ②주민공공성 확대: 디자인 사이, 지역연대, ③사회적
경제 활성화: 배움사이 이다. 

주요활동은 ①공공성 확대사업은 지역 공공디자인, 지역소셜 다이닝, 활동가 운동회, 지역 Issue 
토론회, 시민사회활성화 포럼, 사회적경제활성화 포럼 등이며, ②학습과 연구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 전략수립(TFT), 페미니즘 학습모임, 풀뿌리 민주주의/ 커뮤니티 활동 학습,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및 강연 등이고, ③지역사회연대사업은 천안청년조례모임, 갑을밥상
연대, 갑을노조미디어연대, 장애인활동지원 24 시간확보 시민연대, 평화나비천안시민연대 등이고, 
④커뮤니티지원사업:  주민동호회 및 청년공동체 공간지원,  비영리 공익단체 공간후원,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후원 등 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는 2013년 충남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되었고, 2014년 협동
조합우리동네 창립,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거쳐 2016년 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네 법인변경, 
지정기부단체 지정되었으며, 2017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 공유경제활동과 연계사례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의 공간사이는 조합원들의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확산, 지역 커뮤니티의 쉼터, 시민사회단체의 사랑방, 지역활동가 재생산 등 문제 의식에서 시작하여 
조합원간의 논의를 통해 네트워킹 스페이스 공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공간사이는 공간의 공유, 사람과 정보의 교류, 일상적 연대로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된다. 
①Co-working Space 공간으로 취업준비생, 창업 준비자 및 프리랜서, 1인 기업 등의 사회적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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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하고 공간을 공유해서 일하는 곳이며, ②Community Cafe로 소모임, 강연회, 소공연, 소셜다이닝 
등의 지역 커뮤니티의 욕구 실현을 위한 곳이다.

<그림 4-10> 공간사이 모습

공간사이는 사이홀을 중심으로 큰사이, 큰꼬마사이, 꼬마사이, 작은사이, 사이키친, 코워킹룸, 
사이쉼터 등으로 조성 되어 있으며, 사이홀과 큰사이, 꼬마사이는 가변형 구조로 되어 있어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11> 공간사이 공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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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공간사이 공간 대관안내

(3) 연계활동의 성과

공간사이의 전체 대관 수입은 2019년 공유사무실 임대료 포함 약 50백만원 정도이며, 공유사무실 
대관 수입은 1-12월까지 9개 기업 및 조직에서 약 9백만원 정도 이다. 2019년 대관현황은 1-12월 
시민사회단체 2개소, 언론사 1개소, 3-5월: 일반기업 1개소, 5-12월: 시민사회단체 1개소, 11-12
월: 일반기업 1개소, 12월: 일반기업 2개소 이다. 

공간사이 대관 유형은 2019년 총 1,096건으로 가장 많으며 시장영역에서 871건, 제3섹터 179건, 
공공기관 46건이다. 공간사이 대관은 시장영역에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4-5> 공간사이 대관 유형
(단위: 건)

공간사이의 사회서비스 실적은 2019년 기준 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 등에 약 2백만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다.

구분 2019 2018 2017

공공기관 46 38 104

시장영역 871 700 769

제3섹터 179 178 40

총계 1,096 916 913

공간명 사용인원 이용시간 이용가능장비
무료음료 
제공

사이홀 60인 기준 기본 2시간 이상 빔무료/노트북/유·무선마
이크(2ea)&앰프/화이트보드 ○

큰사이 24인 기준 기본 2시간 이상 빔무료/노트북/화이트보드 ○

큰 꼬마사이 36인기준 기본 2시간 이상 빔무료/노트북/유·무선마
이크(2ea)&앰프/화이트보드 ○

꼬마사이 8인기준 기본 2시간 이상 40인치 
모니터/노트북/화이트보드 ○

작은사이 10인기준 기본 2시간 이상  50인치 
모니터/노트북/화이트보드 ○

사이키친 4-6인기준 기본 2시간 이상 오븐,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기타 주방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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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의 전문가 FGI조사
1) 조사개요

다음으로는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의 활동 방향과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연계 방향에 대해 공유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8-9월 사이에 집단면접과 개별 인터뷰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은 공유경제 
관련되어 공공기관의 종사자, 공유경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가,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자의 집단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공유경제 활동에 대한 본질적 목적과 가치에 대한 질문과 함께 공유경제가 추구
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방향에 대한 가치적인 내용의 전문가 견해를 도출하여 종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협력의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충남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이 무엇인지의 전문가 견해를 도출하여 
종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론적 논의에서 구축한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상호보완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구체적인 논의들을 도출하고 구성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표 4-6> 인터뷰 대상자 현황
유형 기관 직급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지원센터 담당자 대리 S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센터 담당자 팀장 P

기업가 공유경제 기업 대표 L

기업가 공유공간 사회적기업 前 공동대표 J

전문가 광역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

전문가 광역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연구위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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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1) 공유경제의 개념과 활동 목적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공유경제의 개념적 의미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최초 공유경제가 
탄생한 배경적 의미에 천착하여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공유경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의 
문제를 사회적인 관계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목적과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하며 단순한 기술발전의 
원인으로 변화된 경제활동의 형태로만 바라보기는 힘들다는 의미이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개인에게 전가되었던 사회적인 문제를 공동체가 관계의 방식으로 문제
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가 자원의 유효한 활용과 플랫폼의 활동방식으로 개념
이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다.(연구자 H) 

따라서 현재 제기되는 공유경제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논의들은 애초의 공유경제 가치보다는 
플랫폼 경제와 노등을 통한 이윤창출에 집중되어 시장경제활동의 대안활동으로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지적도 의미가 있다. 공유경제의 활동이 대안적인 경제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유경제와는 
다른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유가치에 대한 참여와 시민성, 그리고 경제행위 
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일 것이라는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활동의 목적은 시장자본주의의 보완재라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자원의 재순환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위해 보다 사회적 방식의 활동형태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취지는 좋지만 결국 영리추구의 목적 중심적이고 플랫폼 이윤추구로 방향이 가다보니 일반 
시장경제활동과 차이는 없고 플랫폼노동자 양성 등 부작용만 나타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다.(기업가 J) 

 
공유경제는 공유되는 자산과 서비스의 경제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의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해 공유적 가치를 활용하며 관계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유의 
공유자산을 확대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인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활동은 유사형태라 해도 본질적 공유경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질적이다.
(지원기관담당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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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수익활동의 비즈니스 모형만 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유는 소유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유활동 참여라는 상호성에 기반한 
시민성과 문화성이 내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공유경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성 강조와 함께 경제 행위 속에 스며들어 있는 윤리적 소비와 공급이었다.(기업가 J) 

이러한 관점에서 공유경제의 활동은 일반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활동을 모두 포괄하기에 본질적인 
가치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재 거시적 관점에서 후자의 의미로 개념의 변화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정책적인 포커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성과 주민복리의 가치를 고려하는 공공정책의 특성상 
공유경제의 공동체적 의미로서 유휴자원의 재활용과 사회적 관계망 및 신뢰 구축으로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의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의 개념이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연구활동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한 포커싱이 필요하며 공유경제 정책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정의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공공정책적 의미에서 공유경제의 접근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보다 많은 주민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연구자 K) 

이러한 공유경제의 활동에서 보다 공공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요한 가치에 집중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친 사회적 가치나 목적의 강조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과 사회적경제와의 차이가 불분명해진다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유경제의 경제적 
활동과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 하면서 공유경제의 본질에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식과 유인기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공유공간 운영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한 목적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초기 자금과 
자산이 없는 청년들에게 관계자본과 커뮤니티의 힘을 빌려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결국 공유라는 행위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유휴자원 
활용이라는 환경적 목적을 기본으로 하는 활동의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외에 모든 공유
경제기업이 꼭 지켜야할 원칙이나 목적이 있을까하는 의문은 든다. 이러한 가치들이 강조
된다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와의 차별점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기업가 L) 

이러한 공유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공유형태의 경제행위가 아니라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이익을 분배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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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가치는 단순한 관계만 연결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산의 
공유활동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른 이윤까지의 공유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플랫폼 구조를 통한 중간 
수수료의 이윤창출의 공유경제는 특히 공공적 차원에서 구분과 지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유경제 활동은 개인들의 물품공유에서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공유행위의 형태나 공유를 통해 일어나는 이윤이 소수나 개인에게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활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주요한 운영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비엔비처럼 중간 플랫폼의 역할을 통해 수수료만 
가져가고 책임은지지 않는 구조와는 구분이 필요하다.(지원기관 담당자 S) 

(2) 공유경제활동이 추구하는 방향과 형태

공유경제의 본질적인 활동의 형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유경제가 추구해야 할 원칙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유경제가 갖는 내재적인 
한계와 비판의 논점은 경제적 이윤추구의 방향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점과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다수였다. 경제행위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라고 해서 모두 같은 공유경제의 
형태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과 이윤창출의 배분에 대한 과정,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존재한 자산들에 대해 공공적 관점에서 구성원들에 의한 사회적 
소유와 운영의 생활양식에 대한 고려와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유경제의 개념자체는 비록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가치중립적일 수 있고 절대 선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또 다른 형태의 소유권으로 비하되고 
지나치게 부가가치 창출에 포커싱되어 사회적 가치는 배제된 채 경제적 이윤추구로 치우치고 
기존 경제주체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된 과정의 중심에는 
결국 공유경제가 갖는 사회적 가치의 관심과 상실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다.(연구자 H) 

공유경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본질적인 점은 유휴자산이나 서비스가 결국 플랫폼에 의한 
사적소유가 되고 수익사업 창출수단으로만 남아 새로운 경제적 폐해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를 넘어서야 하며 공유된 재화만 활용하여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소유의 
형태로 진화되어야 한다.(기업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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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각에서 공유경제는 공유활동의 범위에 대해 단순한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유적인 생활양식으로 이해하여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발견에서부터 가치와 이윤이 공유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가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유활동뿐만 아니라 수요의 발견, 의사결정의 과정 및 
자산들의 공유를 통한 하나의 집합적 생활양식으로 의미해야 한다.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가치에 
대한 실천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는 이용자와 공급자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해서 상호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내재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가 분리되고 
자본에 의해 재화가 서비스가 전달 받는 형태보다 경제활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고 
재화의 가치가 공유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기업가 J) 

이와 같은 공유활동의 사회화는 공유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한 공유도시, 공유사회의 이론적 
논의들과 연결된다. 대표적으로 McLaren & Agyeman(2015)은 공유 패러다임을 주장하였으며 모든 
자원 및 환경을 공유의 대상으로 보고 소비 및 생산활동 측면을 넘어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다양한 동기에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의미함을 주장한다(한국지방행정연
구원, 2019). 결국 공유경제는 경제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
하는 흐름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공유경제 한계의 극복을 위한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아래 
공유경제 기업가의 언급처럼 공급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담보되고 확보되지 않으면 공유활동 
그 자체에 사람들의 불신이 쌓이면서 다시 소유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공유가치의 회복과 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플랫폼비즈니스를 포함한 공유경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신뢰관계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한 서비스가 허위정보이거나 사용자가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직면하게 되면 
공유경제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개인은 모두 공유경제에서 공급자이면서 수요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뢰 형성은 가장 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공유경제 비판이나 
한계의 중심은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가 L) 

공유경제가 플랫폼비즈니스와 구분될 수 있고 구분되어야 하는 점은 경제활동에 대한 본질적 
목적과 바라보는 관점인데, 공유경제는 태생 자체부터 기본적으로 자원의 재활용문제, 공동체 
중심의 관계와 신뢰 회복, 사회적 배재자에 대한 참여확대의 가치를 내재해야 한다. 
(지원기관 담당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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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개념적 범위가 광범위 하고 앞서 거론한 바처럼 공유경제의 방향성과 포커싱이 필요
하다면 공공적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정책적 지원방향이 수립되어야 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활동과의 결합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의 경우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공유경제를 지역 문제점 해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의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다루는 
공유경제의 영역에 대해 영역을 구분한 Codagnone & Martens(2016)은 지역사회의 공공정책의 
차원에서는 상업적 공유의 영역보다 비영리적, P2P의 차원으로 구성되는 공유경제 활동 영역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방차원의 소규모 플랫폼들이면서 정부의 사회혁신정책의 대상으로 적합함을 
강조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결국 상업적 형태에서 개인 및 기업 간의 공유활동의 활성화는 
다양한 불필요한 규제들의 수정과 기존 업계와의 충돌에 대한 제도적 보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한 반면, 지방정부의 정책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접근은 사회혁신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지역차원의 플랫폼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모든 기업이 사회적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활용해 유휴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기본적인 공유경제의 배경이고 여기서 나아가 
사회적 가치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사회적 가치나 목적 수행의 공유기업의 별도의 형태라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추구를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그 가치에 
부합하는 공공적 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공유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활동은 단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업가 L) 

공유경제의 마케팅 행위방식과 플랫폼만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악용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어비앤비는 원래 유휴주거공간의 재활용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게스트하우스의 
시각에서 숙박공유의 형태만 변경된 마케팅 활용만을 의미하는 것 같다. 모빌리티 서비스도 
유휴차량의 다양한 효과적 활용의 목적이 아니라 차량만을 공유하는 마케팅의 방식만이 
남아있다. 결국 원래 추구하는 공유가치를 어떻게 경제적 방식에 접목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기업가 J)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활동의 공공정책적 방향은 국제적, 초 광역적의 거시적 접근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지역적 차원에서 수요와 욕구가 무엇이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이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과 
공유경제 구현에 대한 방식의 도입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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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여러 형태들이 있고 모두 공유경제로 볼 수 있지만 결국에 나의, 우리의 공유
기업활동은 어떠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방
법론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공유경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컨셉이 잡히면 이를 
구현하는 방식들에 대한 효과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고민이 순서가 되어야 한다.(기업가 L) 

지역사회에서 공유경제의 활동과 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지역차원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과 인재, 자산의 공유에 대한 참여적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공동의 활용과 이에 대한 
결과물의 공유까지 커뮤니티 차원의 경제활동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 소유경제의 
대안형태로 지위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공유경제는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소유의 
형태로 확산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공유경제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접근을 통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공유경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본질적인 점은 유휴자산이나 서비스가 결국 플랫폼에 의한 사적
소유가 되고 수익사업 창출수단으로만 남아 새로운 경제적 폐해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를 넘어서야 하며 공유된 재화를 활용하여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소유의 
형태로 진화되어야 한다.(기업가 J)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공유경제의 추락에 대한 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공유하는 형태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기나긴 
시간동안 접촉과 교류활동을 접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팬데믹현상은 지속될지 모른다. 
하지만 구성원간 신뢰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오히려 사회적관계 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팬데믹 현상에서도 사회활동을 수행한다면 최소한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회활동이 재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유경제가 사라지기 보다 범위와 
형태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기업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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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 협력 방향

지역에서 공유경제가 갖는 본질적인 환경적, 사회적 가치 측면에 대한 강조는 사회적경제와의 
차별점과 함께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도출로 나아간다. 성남, 시흥, 안산 등의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유경제 정책지원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과 등 전담부서에서 공유경제의 정책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안경제의 형태로 경제양극화 극복 및 사회 효용성 
극대화의 공통된 목적달성을 위한 연계협력의 방향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와 연계 논의 및 정책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현재 공유경제가 갖는 대안경제로서의 
한계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 활동의 변화로만으로 공유경제의 본질적 
목적활동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공유경제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와 신뢰중심이라는 행위방식과 사회적, 환경적 가치추구라는 본질에 회귀하는 
것이다. (연구자 K)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한계로 지적되는 경제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의 측면들이 공유경제의 방식을 
통해 공유경제기업들과 함께 협력하게 된다면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고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사회적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지원기관 담당자, S) 

지역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두 경제활동간의 연계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간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의 도출이 보다 효과적이며 적합한 
정책지원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경제적 활동 방식과 운영의 원리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두 영역의 
결합이 아니라 장점을 접목하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역 간 
연계에 대한 방향으로 공유경제에서는 그동안 한계로 지적되었던 사회적관계 및 가치에 대한 회복에 
대해 이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활동을 접목하는 형태와 함께 사회적경제에서는 공유경제 플랫폼 
기반의 경제활동과 운영형태를 지역사회의 수요 충족과 문제해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구체적인 고민과 방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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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다양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공공적 목적과 정책활동의 가치적 측면을 고려하면 
공유경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측면 즉, 유휴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비롯한 사회문제해결을 
강조할 수 밖에 없고 이 지점에서 사회적경제와 가치적 동일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융합과 연계의 지점이 보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공유경제 기업활동에 지역사회 
활동과 사회적가치를 내재하고 역량을 키우는 방법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유활동의 
참여와 유인의 기제 등의 방향이 될 것이다. (지원기관 담당자 P)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교집합이 발생하고 확산된다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기업간 구체적 
협력활동의 지점을 고민해야한다. 결국 공유경제의 현재 제기되는 한계를 사회적경제 활동
방식이나 가치를 통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경제는 공유경제 
방식의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거나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의 정책적 방향의 지점이다.
(연구자 H)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적 가치창출을 위한 공유경제의 활동은 경제활동과 함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활동 속에 내재하여 보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수요충족을 위한 다양한 지역 공공자산들에 
대한 효과적 활용과 운영을 위해 플랫폼 기반의 공유활동을 주요한 사업영역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이해도가 높고 기업활동의 합목적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유
경제의 주요한 활동 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리매김이 가능할 수 있다.  

지역의 자산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활동으로 사회적
경제가 확산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목적활동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공유경제의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결국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연계점은 
사회적 가치에 기반 한 사회적 소유의 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업가 J) 

구체적으로는 공유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급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신뢰성이 중요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 특히 공공플랫폼의 형태에서는 관련된 
활동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주체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공유경제에서 제기되는 한계와 문제점은 상실된 사회적 관계, 신뢰 등의 가치이며 이윤
추구만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 있다면, 결국 플랫폼 운영의 방식과 주체적 문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제공자와 이용자간 관계자본을 강조하고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적절한 주체로 상정될 수 밖에 없다. (연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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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 공공적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기업 자체의 
비즈니스 활동을 변화시키기보다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이에 대한 적극적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연계적 방향을 공공정책적 측면에서 유인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자신의 이익추구하는 공유경제기업의 경우 배달의 민족이 
소상공인을 위한 선한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이윤극대화를 위해 고민한다. 이러한 
공유경제 형태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이윤추구를 버릴수 없다는 점에서 비즈니스모델 
자체가 선하게 갈 수 없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활동을 유인할 수는 있다.  
대표적인 형태가 클라우드 형태의 플랫폼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활동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가 L) 

(4)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

우선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의 공공적, 사회적 가치의 추구 유인을 위해서 신규 공유경제 기업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와 지역사회와 협력의 방향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등의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유경제 기업가들의 사회적 가치추구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보자면 공유경제 활동의 확산은 사회적 문제해결과 공공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활동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공유아이템을 갖고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가를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의 강화를 통해 수익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방향과 아이템 
개발을 유인할 수 있다. (지원기관 담당자 S) 

그리고 공유경제의 플랫폼이 관계망, 신뢰 등 보다 사회적인 속성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활동 범위와 지역공동체 친화적 접근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활동범위가 넓을수록 현장의 
수요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초기의 구축비용이 대규모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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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접근을 위한 공유경제의 정책지원 방향은 에어비앤비나 우버같은 
일반적 플랫폼기반 접근경제가 아니라 마을과 지역단위로 한정되는 커뮤니티형 공유경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지역유휴자원을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여 지역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경제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전국이나 
광역단위의 공유경제 활동이 아니라 유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적 관
계성과 가치도 부합하면서 작은 성공사례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가 J) 

 

그리고 공유경제의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동과의 
차별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특징적 형태를 통해 이윤추구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문제해결의 대안적 흐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충남형의 공유경제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경제활동의 과정과 형태에서 연관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구조와 과정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 

공유경제 활동 자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설계하고 작동하는 공공적 의사소통의 행위를 실현할 수 있다면 사회적 
가치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공동체성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공유경제의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의 대안적 접근이 가능하다. 공공정책의 지원은 무작정 공유형태 활동기업의 
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공유활동의 구조와 공유의 운영구조 및 참여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한 매칭 등의 방향이 효
과적일 것이다. (활동가 J) 



112 _ 충남 공유경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3) 분석 소결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현장에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와 협력의 사례조사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동기의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지원의 방향과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위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조사와 
인터뷰의 질적연구를 통한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의 공공적 가치 제고와 확산

전문가 인터뷰의 내용은 공유경제의 한계와 비판의 극복은 본래의 목적에 대한 인식적 변화가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지원의 시각에서 공유경제의 공
공적 가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새로운 지역사회혁신과 활력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결국 정책적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공공영역으로의 진입과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중요함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공공적 가치의 강조와 
사회혁신의 활동 방향은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 및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유모빌리티 서비스기업인 쏘카와의 협력사례나 충남평생교
육진흥원 공유로 서비스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용사례 등에서도 비록 초창기적 연계형태라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들이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금씩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관련된 제도화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등의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유경제와의 협력적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긱이코노미나 접근경제 등 
단순한 이윤창출로 인한 부작용 및 한계극복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정책사업에 대한 공유경제의 
적극 활용은 그 자체로 공유경제기업들에 대한 공공시장의 형성과 함께 공공적 가치창출의 인식
개선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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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수요충족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공유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구성원들의 면밀한 수요검토를 통해 이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혁신의 접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의 접근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공유카풀 시스템을 활용한 쉐어앤쉐어나 청년창업과 청년문화확산을 위한 대전시의 윙윙 
사례, 학습공간이 필요한 수요충족을 위한 공유로의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사회적기업의 사례이기도 한데, 공유경제의 아이템일과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로 연계방향의 구체적 양태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활동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다수가 활용하는 공유서비스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친밀하고 신뢰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인 
형태임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팬데믹 시기에서 이와 같은 지역
중심의 로컬텍트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공유경제 활동의 방향이 매우 유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뷰의 결과는 지역 공동체의 수요와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공유경제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공유경제활동의 주체로 고민할 필요성의 의견들을 종합할 수 있다.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 활용

공유경제의 운영방식과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의 접근을 도모하는 사례로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공간사이의 사례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유경제기업과 
연계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사례는 비록 지엽적이고 초창기의 
수준이지만 공유경제의 활동방식이 많은 비용이나 자본을 들이지 않고서도 사회문제 해결의 주요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하겠다. 특히 공간사이는 공간공유 플랫폼의 활동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공간수요의 도출에서부터 기획, 실행과 구축을 비롯해 현재의 운영형태까지 협동
조합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의 인터뷰는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에서 공유플랫폼의 활용은 다양한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크라우드펀딩을 비롯하여 교통약자들을 
위한 모빌리티,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 등의 공유경제 방식의 대안적 해결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문제의 공유경제방식의 활용은 지역수요에 기반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지역수요 충족의 방향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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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1.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강화

공유경제의 근본적인 한계는 태동배경이었던 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의 접근을 통한 대안적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및 신뢰 기반의 운영형태의 가치들을 상실하고 플랫폼 기반의 단순한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변화 및 이에 대한 재생산의 확대에 기인한다. 현재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은 
온오프라인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자와 이용자에게 서비스와 제품을 연결하여 사적소유의 권리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활동으로만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은 
공유경제 외부적 양태이며 거래행위의 방식만을 의미한다. 

결국 이와 같은 플랫폼의 거래방식이 어떠한 사회적 동기와 가치에 대한 합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 필요하며 앞서 제시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공유경제의 한계가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Lessig(2008) 등 공유경제의 이론들을 
통해 제기되었던 자원 소유에서 공유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가치의 추구는 
공유경제가 진정한 전통적 경제행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며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정책적 도입은 
공공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의 접근을 도모하고 있다. 
박철민(2019)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유경제 인식은 한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 공용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유휴상태의 공공시설물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하거나 구비된 공공
물품들에 대한 주민대상 재활용을 통해 지역의 수요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등은 공유경제활동을 사회적경제와 접목시키면서 공유경제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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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광범위한 공유경제의 활동에 대한 포커싱에 따른 개념화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공유경제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가치에 주목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적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앞서 사회적경제와의 개념적 연관성을 위해 공유경제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5가지의 사회적 가치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의 정책지원방향은 지역자산의 공유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적 측면의 강조를 통해 정책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한 플랫폼 기반의 접근경제 방식에 대한 공유경제의 
활동 특성을 강조하면서 무가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내재한 활동의 목적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적 유인의 방향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요인들과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가치 기반의 충남 
공유경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사회적 가치기반의 충남 공유경제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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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유경제의 정책방향은 사회적 가치활동 기반으로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지향한다.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재화들에 대해 사회 연결망 형성 등 유사한 생활방식간 협력적 활동(생산,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적 방향을 의미한다.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및 공동체 조직들을 
비롯한 공동의 수요자들이 공동체와 사회적가치 활동 중심의 협력적 생산과 소비의 주체임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단위로 사회적 문제해결과 수요충족을 위한 공유경제 방식의 접근을 지향한다. 우선 
충남의 공유경제 지원정책의 방향은 글로벌 및 전국적 단위의 공유활동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단위의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구성원들이 개별적 소유와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수요와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발굴 
및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경제 방식의 활동을 지향한다.

셋째, 공유플랫폼의 사회적 운영을 지향한다. 공유경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소수의 
글로벌 IT 벤처나 스타트업 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서 주요한 전략과 업무 및 이윤들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독식하는 현상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였다(성영조, 2018). 따라서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공유플랫폼에 대해 소수의 기업 독점화가 아니라 공공적 차원의 운영방식에 대한 전환과 
정책적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유경제의 핵심자원인 공유자산에 대한 사회적 목적추구의 운용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에어비앤비처럼 지역사회의 유휴자원 및 공유자원에 대해 개별 플랫폼의 독점운영보다 사회적목적을 
위한 공유자산의 활동 방향이 필요하다. 공유공간, 차량, 서비스 등 공유자산들이 플랫폼의 이윤
추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한 공유경제의 방향이 필요하다.

2) 공유경제의 사회적경제 연계 방향

공공적으로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를 회복시키고 충남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의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정책의 접근은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방향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앞서 
살펴본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공유
경제의 사회적가치 형성을 통해 플랫폼중심의 이익창출 경제행위의 한계 극복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는 경제행위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제5장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_ 117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을 가진 조직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유경제의 관계망에 의한 혁신적 경영방식은 경제적 성과에 
미흡한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계의 당위성은 크다고 
하겠다.

위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치기반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 기반의 협력적 소비와 생산의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활동들이 요구된다. 협력적 소비와 생산의 경제활동는 조직화된 생산이나 
소비의 주체들에 의해 협동적 플랫폼에 의해 활동이 가능해지는 비즈니스의 모형으로 유럽위원회
(EC)는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상호작용과 신뢰를 장려하며 개방성, 포용성, 공동성을 
포함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앞서 전문가 의견처럼 사회적경제조직들은 협력적 소비와 생산 
중심의 공유경제활동에서 서비스의 공급자, 사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중개자로서 
개념적 부합성을 가진다.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이윤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해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책
대상화는 공공성의 정책부합성과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의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책적으로 공유경제를 통해 창출하고자 하는 가치를 사회적 동기와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유
주택, 카쉐어링, 공유자전거 및 주차장 등을 수행하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주체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단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라는 사회적 동기에 대한 공유경제의 활동은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와 수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체감하며 해결하기 위한 미션을 갖고 활동하는 
주체가 핵심이다. 플랫폼활동을 영리추구의 도구로 활용하는 접근경제나 플랫폼경제의 기업이나 
정부의 접근은 이에 대한 당위성에 한계가 있거나 세밀한 파악과 이에 따른 정책적 처방에 한계가 
있다. 과거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3섹터와 사회적경제가 주목받은 
것처럼, 지역단위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지역의 주체들 및 주민들로 구성되고 지역의 가치에 
부합하려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적 접근에서 공유경제의 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수요충족의 방향과 접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사례에서도 공간사이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적 요구와 문제대응을 위한 공간공유를 사회적기업에 운영하는 사례이며 산업단지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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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충족을 위한 쉐어앤쉐어 등의 사례 등 다양한 형태에서 참여가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의 사회적 운영은 공유경제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협력적 소비활동이 
발생하는 행위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박건철‧이상돈(2016)은 공유경제 활동의 
영리나 비영리 등 활동의 성격과 방향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거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격과 
운영주체라 보고 있다. 영리추구 형태의 플랫폼 기반의 경제활동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한계극복을 
위한 공공적 가치 추구의 공유경제의 정책방향은 사회적경제조직과 같은 비영리적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플랫폼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의 사회적 운영은 플랫폼의 운영 목적 
자체가 지역공동체 전체의 효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성원간 신뢰와 관계성에 초점을 두며 사회적 
환경적 목표에 뚜렷한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지역사회 중심의 물물
교환이나 플리마켓, 공동체 주방이나 정원, 타임뱅크와 같은 활동들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운영은 플랫폼 경제활동의 목적과 함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민주적 의사소
통과 이를 추구하는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방식 또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참여가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개적 역할만을 추구하는 영리추구형과 달리 
앞서 전문가의 의견처럼 협력적 생산과 소비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플랫폼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공동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사회적 운영은 구성원간 두터운 신뢰를 중심으로 이타적 관계를 형성하며 충성도 높은 고객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공유활동의 장점을 가진다(WEF, 2017). 

넷째, 공유자산의 사회적 목적 추구의 접근은 공유경제가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유된 
자산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활용의 관점을 의미한다. 결국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공유자산들을 
어떠한 가치를 갖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영리추구의 형태는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며 사회적가치의 추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지역사회의 회복과 발전의 가치를 도모할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수요충족 및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지역사회의 공유자산은 활동의 중요한 핵심자산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공유경제 
활동의 연계적 근거가 존재한다(김종수 외 2012). 

지역의 유휴공간은 주민을 위한 관계와 복지의 공간을 재탄생될 수 있으며 유휴차량이나 경험많은 
노인들의 기술적, 사회적 역량은 지역사회를 위한 최고의 자원봉사자로 재탄생할 수 있다.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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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통해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에 따라 
지역의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에 대해 주민들과 공동체 의한 사회적 소유와 운영의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공유자산에 대한 활용의 플랫폼이 지역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조직이 공급자가 되어 주민들의 
수요를 매개할 수 있다. 결국 공유경제 운영을 위한 공유자산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공공적 가치라는 시각에서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의 도입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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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 확산 방향

(1) 지역공동체 차원의 공유경제활동의 필요성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회복과 강화를 통해 경제활동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정책적 차원의 
방향은 사회적경제활동과의 긴밀한 연계의 지점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공유경제 
활동이 사회적 동기에 의한 탈집중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경향성은 단순한 이윤창출의 플랫폼 
형태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시민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적 동기는 수동적 차원에서 머물던 소비자들을 적극적 이용자로 탈바꿈
하여 공동생산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Benkler, 2004; 이상호, 2019). 특히 아래의 
<그림 5-2>을 살펴보면 공유경제의 지역적 범주와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유경제활동을 유형화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창출의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추구모델은 호혜성에 기반하여 지역화를 
도모하는 공유경제활동을 통한 지역의 회복력의 차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 공유경제활동의 방향성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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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동기는 구성원들이 직접 체감하고 
호혜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현장에서 체감하며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유경제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감소와 
함께 저성장으로 인한 유휴공간과 자원의 확대는 소유보다 공유가 새로운 지역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활동은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이
영범, 2016).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역성장의 세계적 경제질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유휴자원들의 
확산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안전망 위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소유보다 공유의 
패러다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넘어선 공유도시의 논의가 촉발되었는데 
공유도시는 경제적 측면의 활동을 넘어서 지역의 기술, 기반시설 그리고 인적·사회적 자원을 바탕
으로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을 도모한다. 특히 공유도시는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공유가능한 자원을 증가시켜 경제적 활력을 형성함고 동시에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여 결국 다양한 자원의 공유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사회적 불균형 및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심의 공유경제활동은 개인의 사적 이윤의 추구보다는 공동체와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며 상호교류에 의한 관계망을 강조함을 통한 사회적 차원의 삶의 질 개선에 
분명한 초점을 갖고 있다. 결국 공유경제의 사회적 동기와 가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과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활동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지원을 통한 정책활동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경제 기업가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 인터뷰의 결과에서도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을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연계의 초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수요와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플랫폼 기반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충남의 사회적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대안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민들의 인식 또한 공유경제의 지역사회의 접근의 필요성이 높다. 송영현(2019)의 
연구에 의하면 충청남도 도민들은 광역적 차원보다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리고 공유경제의 전반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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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거주지역에 대한 공유경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충남도민 또한 
공유경제의 활동이 글로벌, 광역적 차원보다는 지역과 마을의 수요에 부합하는 형태의 활동을 요구
하고 있다. 결국 충남에서 공공정책적 차원의 공유경제 활동은 이러한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 공유경제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도(도 전체 및 개인 거주지역)
자료: 송영현(2019)

(2) 커뮤니티형 공유경제의 추진기반 구축

충남에서 커뮤니티형 공유경제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지원의 근거마련과 함께 추진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사례 및 인터뷰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2019년 제정된 ‘충남 
공유경제 촉진 지원조례’에 일반적인 공유경제 지원 내용보다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기반의 공유
경제활동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조례에서 보면 우선 제2조 정의 부분에 공유경제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거론하고 있는데, 
지역기반의 문제해결과 같은 지역사회 및 지역공동체의 수요충족, 문제해결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제6조에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1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보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유단체 및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8조)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기업과 함께 지역특성과 마을(커뮤니티)유형의 공유기업 및 단체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 마을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유기업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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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커뮤니티 기반 활동지원의 정책방향은 이미 2018년의 충청남도의 다양한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수립된 ‘더 행복한 충남 경제발전전략’에서는 공유기반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플랫폼 구축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기반 공유경제활동 지원을 제시한 계획들의 
추진근거를 확립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의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 정책지원 계획 수립, 공유경제의 기업발굴, 공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관련 전문 인재양성과 민관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역기반 공유플랫폼 운영 등의 충남 공유경제 
정책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내 사회적기업팀에서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의 정책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추후에 사회적경제과 내의 공유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팀단위 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며 
다음 <표 5-1>과 같은 업무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서명 주요 업무

공유경제 지원팀

주요 사업(안)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충남 공유경제 촉진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공유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공유경제 아카데미 및 통합교육사업 운영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운영

-지역기반 충남공유 플랫폼 운영 지원

-공유경제 인식확산 및 포럼 개최

-충남 공유기업 성장지원과 지도점검

-공유기업 및 단체 청년일자리 지원

<표 5-1> 충청남도 공유경제 전담부서의 업무(안)

이와 함께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들에도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유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이나 공유아카데미의 지원사업의 정책설계와 실행시 지역기반 
및 마을공동체 밀착형의 공유경제기업 발굴과 교육활동의 지원, 마을공동체 조직과 연계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등 마을공동체 기반의 공유활동 구축을 위한 지원의 방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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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 영리형의 플랫폼경제나 접근경제를 수행하는 공유경제기업들도 이와 같은 충청남도 
공공정책사업의 지원과 협력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대상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들 기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컨소시엄 등 연계협력 활동의 지원사업을 
별도로 설계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3) 충남 마을형 공유경제 지원 정책과 프로세스

현재 추진중인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정책사업들에 대해 마을공동체 기반의 방향성을 유인하는 
것과 함께 별도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충남 마을형 공유경제 지원사업’을 통해 이를 
지역사회 차원의 선도적인 충남의 핵심적인 공유경제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충남 
마을형 공유경제 지원사업’은 다음 <표 5-2>와 같은 프로세스로 충남의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유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수요파악과 
공유자원 발굴 ▶ 효과적 플랫폼과 

운영체계 구축 ▶ 공유자산의 협력적 
소비 촉진 ▶ 지역의 이윤 선순환과 

공유자산 구축

<표 5-2> 충남 마을형 공유경제 지원사업의 프로세스

충남 공유기업 및 단체의 지원은 사업의 내용에 따른 통합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위의 각 단계별 
육성사업들을 세분화하여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책지원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육성에 효과적이다. 

첫째, 지역사회 문제발굴과 수요파악은 각 지역마다 유휴자원 및 필요자원들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공유자원을 구체화하는 사전단계의 활동이다. 외향적으로는 활동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역기반의 공유경제 활동의 수행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마을 공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형 공유플랫폼과 운영체계의 구축지원으로 
충남의 통합적인 공유플랫폼 보다 마을 및 지역사회의 자산들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위한 보다 지역기반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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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에 접근하고 사회적 가치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공유기업 및 IT기업과 컨소시엄의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통적인 
플랫폼의 틀은 광역차원에서 구성하되 구체적 콘텐츠와 운영을 시군단위로 수행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공유자산의 협력적 소비 촉진은 지역사회의 공유경제기업들이 정책가치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력 소비를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단계의 지원으로 실제 마을에서 공유
경제활동을 이끌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공유기업 및 단체 지원사업과 같은 운영에 
관련된 보조금의 지원과 함께 공유경제 인식확산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및 운영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넷째, 지역의 이윤선순환과 공유자산 구축은 제도적으로 마을형 공유자산플랫폼을 통해 형성된 
이윤과 소득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선순환되고 지역의 공유자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는 마을형 공유자산플랫폼의 운영주체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이 되어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영국의 ‘지역주권법’의 사례처럼 생성된 이윤에 대해 공유활동의 주체가 지역내 공유의 
공간, 문화적 자산 등을 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는 현재 목포시에서 진행중인 ‘건맥1897협동조합’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점(펍)과 숙박공간의 공유자산을 주민들이 참여
하고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림 5-4> 목포시의 ‘건맥1897’ 협동조합 공유자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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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충남에서 마을형 공유경제 활동의 이윤은 소수의 플랫폼 제공기업이나 운영주체가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유자산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형태로의 발전적 방향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자산을 활용하여 그 다음의 마을과 지역사회 수요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충남의 지역사회 공유경제활동의 최종적 목표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가치 추구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상호보완관계를 모색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충남의 마을과 커뮤니티형 공유경제 
활동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결국 공유경제에서 공유가치 형성과 대안경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른 공유플랫폼과는 달리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은 지역사회의 특징적인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임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마을기반의 공유활동을 통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충남 특성의 공유경제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델화 하면 다음 <그림 5-5>와 같다.

<그림 5-5> 충남 특성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협력의 정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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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연계를 위한 정책방안
1)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교육

공유경제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것은, 벤처캐피탈 등 금융자본에 의한 소수의 기업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이 수요자와 이용자의 연결로 인한 이윤창출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비롯하여 플랫폼 
기업만의 이익독점을 추구함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양산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는 본래의 공유경제 
등장에서 ‘공유’라는 가치적 요인을 상실하고 시장경제의 형태로만 기능하면서 대안적 움직임을 보
여주지 못한 사회적 관점에 기인한 면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공유경제의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와 함께 지역사회 가치 추구 
형태의 공유경제활동을 위해서는 공유경제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동기,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고민과 
학습의 기회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공유경제 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경제기업들에 대한 사회적가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의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충청남도의 공공정책 사업을 수행하고나 지원을 받는 공유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점차 충남에서 활동하는 공유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확산하도록 
유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교육과정의 활동은 이미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 등에서 유사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함께 병행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기업가 및 공유경제기업가들간의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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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공유경제를 비롯한 유사영역의 통합교육프로그램(안)

이처럼 공유경제만의 교육과정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사회적경제 및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는 소셜벤처까지 함께 연계하여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혁신의 
이론, 실무의 학습을 합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 현장 방문 및 토론식 
학습활동에서 각 영역의 기업가들이 함께 융합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개발하여 자연스러운 
지역중심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융합적 흐름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공유경제 인식확산 위한 프로그램 연계 수행

사회적가치의 관련 교육과정과 함께 공유경제 관련된 도민들의 인식이 비교적 높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제고의 정책적 확산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공유경제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은 
물품 및 공간 공유 등 플랫폼에 대한 경험은 일부 있으나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으며 실질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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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은 높지 못한 특성이 있다(송영현 외, 2019). 이에 따라 도민 대상의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지속적 홍보의 사업들이 필요하다.

우선 공유경제 관련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한 국내외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고 
지역기업가들의 토론 및 논의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포럼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충남의 특성에 맞도록 특화해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나 문제에 
기반하여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 순회의 형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공동체 
등의 지역주민, 주체들과 함께하는 방식의 포럼 방향 구성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인식적 동질감을 형성하고 상호교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축제 및 이벤트, 토크콘서트 등의 공동개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아래 그림처럼 꾸준히 연마다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성과 인식을 확산하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만의 별도의 축제나 이벤트 보다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기업가 및 활동가들의 상호교류와 함께 공동 사업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등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협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림 5-7>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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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 기반 활용 유인

충남에서 지역사회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인 가치의 방향성에 기반해 활동하는 공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지원체계와 기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쉐어앤쉐어나 공간사이의 사례처럼 사회적가치의 공유경제의 활동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경제의 영역에 진입한 경우도 존재한다.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법제화를 
비롯하여 2011년 이후 충남에서도 다양한 지원체계와 제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충남 
사회적경제의 기업 및 종사자, 매출액 등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현재 충남의 공유경제의 정책추진 
부서가 사회적경제과에서 함께 수행하는 만큼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공유경제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예비사회적기업과 예비마을
기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유경제 활동에 대한 별도의 
영역을 구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첵의 범주에 공유경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세한 공유기업을 대상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청년활동가 및 청년도제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청년들의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충청남도는 청양군에 국가 지원을 유치하여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구축하고 있다. 본 사업은 청양군의 옛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의 건물을 활용하여 총 예산 280억(국비 
140억, 도비 84억, 군비 56억)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혁신타운은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 제조‧유통의 
혁신 거점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지역자원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모델 창출을 주요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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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용 도 층 수 시설계획

본관

판매, 업무시설, 

제1,2종 근린

생활시설

지상1층
·농산물 체험가공실, 사회적경제 따숨판매장

·노노케어센터, 일자리 통합플랫폼

지상2층
·시제품제작실, 청년창작공방

·전시장(안테나숍), 농가레스토랑, 카페놀이방

지상3층 ·중간지원조직 사무공간

·창업보육기업 창업공간지상4층

신축

전기실,기계실 지하1층 ·발전기실, MDF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저수조 등

교육실/다목적실 지상1층 ·교육실, 다목적실

회의실 지상2층 ·회의실, 협업실

게스트하우스 지상3층
·게스트하우스 2인실, 4인실

·세면실, 세탁실 등

게스트하우스 지상4층

자료: 이홍택(2019)

<표 5-3>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구축 계획

이와 같은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및 지역의 농산품 체험가공실, 노인복지 및 일자리통합플랫폼을 
비롯하여 시제품 제작실과 창작공방, 레스토랑 등의 기능들을 설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의 통합 지원공간에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의 역할을 부여하고 함께 입주하여 상승효과를 
도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 혁신타운이 청양군에 입지하여 현재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조직들의 입주
시에 모빌리티의 요구가 매우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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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업무협약과 같은 공유모빌리티의 공유경제 서비스를 연계하여 상호의존의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 통합 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충남 마을기업이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가공설비 및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공간적으로도 공유부엌
이나 공유레스토랑 등의 플랫폼의 운영을 혁신타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에서도 지역기반의 활동 수행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와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 공유기업을 발굴하고 혁신타운에 함께 입주하여 공유경제의 
활동을 확산할 수 있는 거점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경제의 공유경제 진입의 유인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사회
적경제조직수는 1,000개를 넘어섰고 농림어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교육 및 보건환경, 문화예술과 
도시재생, 돌봄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
사회와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하는 측면에서 공유경제로의 진입을 유인하고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활동 수행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려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공유경제 플랫폼의 진입은 크게 충남 광역자치단체 운영참여의 거시적 측면과 
커뮤니티 기반의 플랫폼 운영의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충남에서 다양하게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운영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다. 현재 충남에서 2020년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충남공유’의 플랫폼은 충남을 대표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시범 단계이지만 충청남도 전역의 지도서비스를 활용하여 공유자산의 분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 <그림 5-8>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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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충남공유 플랫폼 화면 

이와 같은 충청남도 자체적인 공유자원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에 있어서 단순한 
자산의 공유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자원에 대한 신뢰성, 주민중심의 
다른 자원 연계의 형태, 이를 통한 실제 주민 및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사례들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의 확산은 단순한 자원공유에서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실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신뢰와 관계의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적극적인 운영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충남공유의 운영을 위한 카테고리별 연관성 있는 지역사회의 공유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들과 
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조직화하고 ‘충남공유’ 플랫폼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는 충남공유와 같은 광역차원의 통합정보제공의 플랫폼과는 별도로 
충남의 시‧군‧구 차원의 커뮤니티 기반 공유자산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실제로 지역 사회적 
가치추구의 공유경제 목적과 더욱 부합할 수 있다. 앞서 실시한 전문가 인터뷰에서 제시된 바처럼 
광역 및 전국적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활동은 지역의 미시적 수요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미 자본력을 가진 에어비앤비나 쏘카와 같은 기존의 플랫폼이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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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충남에서는 시군 단위로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유휴자산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합한 연결을 추구하려는 공유경제 육성의 방향이 필요하다. 도시 및 농어
촌과 시군 마다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유활동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자산을 찾아내고 이를 연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은 지역의 신뢰를 통해 
리터러시를 확보가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충남의 공유경제 방향으로 제시하였던 
지역커뮤니티 기반의 공유경제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군마다의 특색을 가진 공유경제 플랫폼이 
필요하고 각 소속의 읍면동 및 마을단위의 공유활동의 수요파악과 자산발굴 및 연계의 공유경제 
운영의 주체를 지역의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결국 지역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구성원과 신뢰관계가 있으며 지역의 가치와 수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조직이 이러한 지역차원의 공유플랫폼의 운영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각 시군마다의 공유경제 수행을 위한 플랫폼(가칭 ‘충남 공유마을플랫폼’)의 구축은 충청
남도의 광역차원에서 공통된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유콘텐츠와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시군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식으로 수행하면 통일성 있는 충남형의 공유경제 모델로 
부각될 수 있으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의 중복성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공유마을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시군의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의 네트워크 등의 연합 조직 등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 또한 이러한 공유경제 플랫폼의 운영에 직접참여하여 관련된 기술, 지식 및 
운영경험을 획득하여 추구 지역사회의 가치창출을 위한 활동에 공유경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공유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사업 발굴‧지원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공유활동의 확산을 위해 공유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의 정책적 지원 방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배재하고 플랫폼만을 구축 운영하며 이윤추구의 형태를 보이는 접근경제나 플랫폼 
경제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유경제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사업의 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제5장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_ 135

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는 앞서 사례에서 제시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쏘카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차량공유의 협력행위를 거론할 수 있다. 지역의 사회적 가치활동을 추구하고 지원
하는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중간지원조직 대상으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쏘카의 공유 차량의 
협력 사례는 상호보완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협력에서 나아가 
지역의 수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과 공유경제의 플랫폼 활동에 대한 면밀한 
연계협력의 활동의 출연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탄고쵸시와 야부시 등 공유교통 사업이 대표적이다. 
탄고쵸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어촌마을로 이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유교통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서비스는 일본의 공유교통 모빌리티 기업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분발해 탄고쵸’라는 지역NPO 법인이 사업을 주관하고 운영하며 현지 주민이 운전자가 되어 교통
접근성이 낮은 어촌마을에 공유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충남에 적용시켜 쏘카 등의 차량공유기업과 충남의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협력
하여 교통접근성이 낮은 충남의 농어촌 지역에 고령자들을 위한 차량공유서비스를 진행하는 등의 
협력사업의 발굴과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마을의 빈집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마을호텔의 사업도 거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마을기업 등의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리모델링하여 호텔, 식당, 
공방 등의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공간들을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지역관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들도 효과적인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협력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연천군
이나 공주시에서 이와 같은 마을호텔 형태가 운영중에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공간들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공유경제와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협력은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과도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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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쿠루(야부시) 차량공유 경기도 연천군 마을호텔 개념도 
자료: 오야오스기 홈페이지(www.ooyaoosugi.jp)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그림 5-9> 오야오스기 마을호텔 및 마을식당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수요에 대한 발굴은 공유경제활동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구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마을기업이나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활동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을 연계시켜 주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나 쏘카와 같은 기존의 공유경제 기업이나 
새롭게 발굴된 지역의 공유경제기업과 연계 협력하여 플랫폼의 지역사회 충족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호보완에 기반 한 연계협력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도 위와 같은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
지원의 정책사업을 포함하여 전문가를 통한 두 영역 간 상호연계 사업발굴의 컨설팅이나 교육과정 
등의 정책 발굴과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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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9-20 조례 제 45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전과 아울러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

써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④ 도지사는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이 지역의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3. 제7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6.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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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제5조 제2항 제1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또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미 지정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도지사는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또는 전문지식인의 상담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
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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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

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충청남도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그 취소
   3.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4. 제3조제4항에 따른 시장 충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법조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국장(당연직)
   4.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

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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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

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4572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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